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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장 광주시의 역사 

제1절 연혁 

고대국가 성립 이전부터 심국시대 당시 한강변을 둘러싼 고구려 백제 · 신라의 쟁패 과 

정， 전근대 시기 ‘광주지역’ 의 위상과 역할은 물론， 서울시에 편입되거나 산업화 · 도시화의 

영향을 한 가운데에서 받는 현대시기까지의 전 과정을 누적적 · 종합적 · 유기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역사 전체상을 중심에 두고 광주의 역사를 지엽적으로 보는 방 

법이 아니라 광주지역의 변회를 중심에 두고 해당시기 구분， 행정구역 개편， 주요 사건 및 사 

고 등을 서술히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1. 굉주지 역의 명칭 변화 

1) 고지명 및 고대국가 명칭 

고대국가가 성립되기 훨씬 이전인 고조선시대부터 삼한시대에 이르기까지 광주지역을 가 

리컸던 포괄적인 명칭으로는 회안국堆安國， 백제국伯濟國， 하남위례성河南縮앓城， 마한馬韓 등 

을 꼽을 수 있다. 회안국은 고조선의 마지막 임금 준왕이 위만조선에 밀려 남으로 내려와 소 

국을 세우고 한왕韓王이라 하였다고 히는데 문헌적인 근거나 지리고증이 확실하지는 않다. 

광주지역은 철기시대를 맞이하여 마한 등 삼한사회로 새로 개편되면서 마한 50여개 국 중의 

하나로서 백제국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1 ) 광주지역이 본격적인 국기통치하에 놓인 것 

1) 다른설로 백제국은 청동기시대부터 초기 부족국가로 성립한상한소국의 하나인데 ‘광주지역 에 있었던 성읍국가라는주장 
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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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심국 중 하나인 벡제가 한깅-유역에 도읍을 정하면서부티이다 백제의 도읍지는 한국고대 

사의 ‘뜨거운 감자 에 해당히는데 당시 백제 수도인 위례성의 위치가 한강유역 어디였는가 

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현 경안동 일대를 비롯하여 

하남 이성산성과 춘궁리 서울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등 학계 의견은 분분하다.괴 

2) 신주新州 

r쉰k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553년(신라 진흥왕 14)에 백제가 점령하던 한강 히류지역4 

신라가 빼앗고， 그곳에 신주를 설치했다고 한다. 광주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전체를 포괄하는 

주로서 신라가 처음으로 설치한 것이 신주였다 557년에는 북한산주로 개칭되었다 " 

3) 한산주漢山州 

685년(신라 신문왕 5)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조직은 9주 5소경이었디 .9주 중 하나인 한신주는 

광주지역을 포함한 현 경기도 전역과 충북 -강원 황해도 일부 지역까지를 포괄하였으며， 

가장 많은 군 · 현을 갖고 있었다. 한산주의 명칭은 637년(신라 선덕여왕이 힌-산(서울) ， 우두(춘천) 

들 주치로 하는 한산주와 우두주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l' 

4) 남한산성南勳IJ城， 남한소L주폐漢山싸| 

여기에서의 남한산성은 현재 존재히는 성城으로서의 남한산성 자체가 아니라 ‘광주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옛 명칭을 가리킨다. 이는 “처음 백제시조 온조왕이 .. . 13년에 이르러 한 

샌파山 아래에 성책을 세워 위례성의 민호를 옮기고 마침내 궁궐을 지어 거처하게 하였다. 이 

듬해 도읍을 옮기고 남한산성이라 하였다”라는 기록‘과 “광주는 본래 백제 남한산성이다. 시 

조 온조왕 13년(BC 이 위례성에서 도읍을 옮기었고”라는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남한산 

2) 고고학 발굴과 연구성과둥을종합하연 용납토성이라는설이 다수설이나정실로통일되어 있는 것은아니다‘ 
5) 전덕재 r한산주의설치와변화」 ， r경기도역사와문화」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 1997，없쪽 
,) 전덕재 r.힌낸주의 설치와 변화J I r경기도 역사와문화J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 1997, -0--1쪽 
커) r고려싸 권56， 지 10 지리 1 0J:광도 광주목 
6) r.동국여지숭람J 광주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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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670년(신라 문무왕 1이에 한산주를 개칭하여 등장한다. 

5) 한주勳|‘| 

통일신라가 기존 9주 5소경 제도를 유지하면서 7%년(신라 경덕왕 1히 9주의 이름을 고치는 

정책에 따라 한주라는 맹칭으로 비-뀌었다 즉 광주지역이 속했던 한산주는 한주로 바꿔었다 

6) 굉주廠|‘l 

역사적으로 광주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고려 초기 였다.940년(고려 태조 23)에 기 

존의 한주라는 지명을 현재의 명칭인 광주로 고쳤다. 

7) 광주목廣州收， 광주부倒‘l‘|府， 굉주유수부j꿇州留守府 

983년(고려 성종 깅 전국적으로 주부군현의 이름을 개정하고 전국에 12목救을 설치할 때 광 

주목이 설치되었다. 전국에 설치된 12목 중의 하나로 설정될 만큼 행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음을 가름할 수 있다. 이후 큰 변화가 없다가 조선시대인 15η년(선조 10)에 광주부로 

승격되었다. 임진왜란 ·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군사적 -행정적 요충지에 대한산성 축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띤서 변화를 겪게 되는데， 1683년(숙종” 광주부를 광주유수부로 승격시켰다. 

8) 동굉주束勳|‘ 1 ， 서굉주때l願|‘| 

동광주와 서광주는 행정구역 명칭은 아나다. 최근 100년 동안의 광주지역의 역사를 돌이 

켜 볼 때 광주 내부에서 많이 회자되었던 명칭 아닌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제부터 이런 구 

분이 생겼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제강점기 전후로 추정된다. 대체로 광주지역의 동쪽과 

서쪽을 구분하여 동광주는 현 광주시를， 서광주는 서울에 편입된 강남 , 서초 · 송파 · 강동 

지역과 성남시 · 하남시를 포괄히는 명칭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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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굉주군6폐' l'I1m ， 굉주시댄텐‘l‘1 111 

광주유수부 설치 이후 ‘광주지역’ 은 몇 차례 읍호승강을 겪은 후 1895년(고종 32) 지방제도 

개정 당시 전국이 23개 부로 개편될 때， 개성 강화 · 수원과 함께 광주유수부가 폐지되고， 한 

성부 광주군으로 게칭되었다 이후 한 치례 변동이 있었으나 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띤서 

100년 동안 광주군이란 명칭이 사용되었다 해방 이후인 현대사 시기에 도시화， 산업화의 파 

급이 작용하면서 서울로 속속 많은 구역이 이관되거나 독립된 시로 분화되띤서 행정구역이 

줄어 들었지만 빠른도시화과정을 거쳐 2001년 3월에 시로승격되었다. 

2 . 문헌으로본주요행정구역변천 

1) 사료를 통해 본 시기별 변화상 

〈사료 1) r.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 13년 

내가 어제 나가 한강의 남쪽을 순시하였는데 땅이 매우 기름지다 마땅히 거기에 도읍하여 영구적인 펑 

안을도모하고자 한다. 

〈사료 2) r고려사」 권56 ， 지10 지리1 앙광도 광주목 

廣9‘ 1'1收初펌濟始피iJt~祚王ι1.;훌成帝鴻嘉三年建國都子쩔폐훌城至十三年후￡훌山下立째陽좋까훌城民戶逢建宮關居 

之明年選훌解南漢山城至近협古王二+五年移都南平뭘城 及新羅太宗王遺金때信與居將蘇定方央攻百濟滅 

之. 後居師還文武王漸1$(其地改흙漢山ý'I'1又改뚫南漢山ý'I'1景德王十五年改名i훨'I'i. 太祖二十三年更今名成宗二

年初置十=~:쩌'1'1其-也 十四年置十二씨'1節度使號奉國軍屬關內道 홉廳三年層뚫安懶혔L年定A收仍~~~官 

웠|댐離安 城願所定 ] 有日長#鋼뼈훌文武王所쫓용禮長城]屬都四縣三 

위 사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해 보면， 371년(백제 근초고왕 2이 백제 도읍을 남평양으로 천도， 

475년(고구려 장수왕 63) 고구려기- 남하정책을 본격 추진하여 백제의 힌성을 함락시키고 한강 

이남 죽령부터 남양만에 이르기까지 고구려의 영토로 삼았다. 이후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 

이 띤합하여 한강 일대를 수복한 뒤 신라의 영토기- 될 때까지 약 70년간은 고구려에 속했다. 

551년(백제 성왕 29) 백제가 신라와 연합，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유역 6개 군을 수복하였다. 그 

리고 553년(신라 진흥왕 l씨에는 신라가 백제에 속했던 한강 히류지역을 빼앗고 신주를 설치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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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무관을군주펀조로 임명히였다. 이후 557년에 북한산주로 개칭되었다가&54년(신라문 

무왕 4)에 한산주라는 명칭을 회복하였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인 670년에는 남한신주南 

핸山州로 명칭이 바뀌었고 672년 한산주에 주장산성깝長山城(현 남한산성)이 축성되었다.756년 

(신라 경덕왕 15) 9주의 이름을 고치는 정책에 따라 한주漢州로 개칭되었고， 두 개의 직속현(황무 

현 : 이천， 거서현 : 용인)을 두었으며， 소경 1개， 군 28개， 현 47개를 관할하였다. 

고려시대 변회상으로는 940년(태조 정) 한주라는 지명을 현재의 명칭인 광주l倒li로 개칭하 

였다. 983년(성종 2) 전국적으로 주부군현의 이름을 개정하고 전국에 12목을 설치할 때 광주목 

이 설치되었다. 이후 조선시대 전 시기를 거쳐 목 · 도호부 , 군 등으로 읍격의 변화는 있었지 

만， 광주라는 명칭은 계속 유지됐다.995년(성종 14)에는 절도사를 두고 광주는 봉국군奉國펴이 

라 하여 관내도에 귀속하고 회안이라는 별호를 붙였으며， 1012년(현종 깃에는 절도사를 폐히-고 

안무사를 파견하였다 ‘한편 경기京鍵’ 로 확정된 1018년 이후 1069년(문종 23)에는 왕경 주위 12 

현이 크게 확대， 양광도 교주도 · 서해도의 39개 현이 경기로 이속되었다. 

조선시대 주목할 만한 지방제도의 개편은 1413년(태종 1깃 8도제의 편제와 군읍의 정비’ 라고 

할수 있다. 이때 현재의 광역단위인 경기 · 충청 · 깅원 · 황해 · 전라 · 경상 · 평안 · 함경의 8 

도 체제가 확정된 것이다 1467년(세조 13) 왕실용 자기의 제작을 감독하는 기관인 사옹방을 사 

옹원으로 개칭하면서 광주분원이 설치되었다. 1505년(연산군 11) 광주목이 혁파되고， 1506년(중종 

1) 광주목이 복설되었다 15η년(선조 1이 광주부廣州府로 승격되었고 1592년에는 수어부사를 겸 

무히 였다 1626년(인조 4) 남한산성이 수축 · 준공되고 수어청이 설치되었으며 ， 1636년 병자호란 

발발로 인조가 신하들과 남한산성으로 몽진하여 항전한 바 있다 1683년(숙종 ” 광주부를 굉주 
유수부로 승격， 행정과 군사를 함께 담당하도록 조치하였으나 16<))년(숙종 1이 유수부가 부로 격 

하되었다 1π9년(정조 히 남한산성이 개축되고， 1795년에는 수어청을 폐지하고 광주부를 유수 

부로 다시 승격， 남한수어사를 겸임시켜 행정과군사의 이원적 지휘체제를 일원화시켰다. 

한말에서 일제강점기 기간에도 적지 않은 행정구역 변화가 있었다 1895년(고종 32) 지방제 

도 개정으로 전국이 23개 부로 개편될 때， 개성 -강화 · 수원과 함께 광주유수부가 폐지되고， 

한성부 광주군으로 개칭되었다 1년만인 1896년 지방제도 개정으로 광주유수부로 복귀되었 

으나， 다λ1 1906년 지방구역 정리로 강화부 · 개성부와 함께 군으로 격하되었으며， 1907년에 

는중부면산성리에 군청이 설치되는등큰 변화를 겪었다. 한반도전체 역사속에서 최대 규 

모로 단행된 1914년의 행정구역 통폐합 때， 의곡f짧各 · 왕륜11王써면을 수원군으로， 초부草명면 

을 양주군으로 보내고， %딴군楊根뼈의 남종면南終面i이 광주군에 편입되었다 또 세촌면을 없 

애고 중부면으로 새로 개편하였다. 1917년 중부면 산성리에 있던 군청을 경안리(현 경안동)로 

이전히-였고， 1937년 경안면을 굉주면으로 개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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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구역 개편 조치와 내용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광주지역의 구체적인 멍칭이 드러나거나 행정구역이 크게 

바뀌었던 제도 변화를살펴보자. 조선 초기의 지지 r세종실록」 지리지(1454)에 의하면， 광주목 

의 사방 경계를 당시의 고을 읍치(현 하남시 춘궁동)를 중심으로 기록하였으나 정확한 경계를 

알기가 어렵고 r동국여지승람J (1481)은 「세종실록」 지리지보다 세밀한 편이지만， 여전히 광주 

목의 경역을정확히 알수 있는자료라고하기는 어렵다. 광주를포함하여 옛 군현 단위의 세 

부 명칭이 문헌상에 처음 등장히는 것은 조선 후기의 r여지도서J (1759년경)라고 할 수 있다 여 

기에는 경안면， 오포면， 도척면， 실촌면， 초월면， 퇴촌띤 등 현재의 광주지역을 포함하여 23면 

이 보인다. 또한 이보다 약 30년 늦은 「호구총수J (l789년경)에도 23띤이 수록되어 있는데 r여 

지도서」의 일용면과 송동면이 빠지고 성내 님동과 북동이 포함되어 있다 r여지도서」와 「호 

구총수」의 광주목 면별 동리와호구수를 정리하띤 다음표와같다. 

조선 후7 1 r여지도서」와 r호구총수」의 광주지역 연리 현황 

면명 
여지도서[~년경) 효구홍수[~년경) 

리/동명 리/동명 

경안먼(慶安面) 
일리(-里) 이리(二里)， 역촌(羅村)， 삼리(三 상일리，하일리， 전지리.직동리，밀목리，삼 

里) 리， 모전리， 쌍렁리. 중리‘ 역동， 주막리 

오포먼(五浦面) 
상동(上洞)‘ 중동(中洞)， 수동(水東)， 군수둔 상일리，상이리，상삼리， 태척리，중동， 수동 

리(軍需면里) 리， 수둔리， 관둔리 

도척면(협~R面) 
일동내(-洞內)， 01동 LH(二洞內)， 삼동LH(三 

일리， 이리， 삼리， 사리， 오리 
j同內) 사동내(四洞內) 

실촌면(實村面) 일리(-里)， 01 리(二里)， 삼리(三里) 일리 o 년1. 삼리 

초월면(草月面) 상동내(上洞內)， 중동(中洞 ), 하동(下洞) 상동，중동，사동 

퇴촌면(退村面) 일리( 里)， 이리(二里)， 영동리(짧東里) 일리， 이리， 수동리， 영동리， 우산동 

초부면(草울面) 일리(-里) 이리(二里) 일리， 이리 

사장리(司용里)， 산곡리(山§里)， 덕풍리(德 
사창리， 산곡리， 덕봉리， 황산리，둔지동，팔 

동부먼(東햄面) 뿔里)， 황산리(흙山里)， 둔지리(면地里)， 팔당 
당리 

리(i\堂里) 

서부면(西部面) 
항동(1훌同)， 춘장래春長里)， 초덕리(草德里)， 항동， 감천동， 동음암리 초덕리， 춘장리， 항 

감전리(함뚫里)， 동음암리(혼흘農里) 교동 

일동내( 洞內)， 고다지동(古多只洞)， 영일원 

구전면(龜川面) 
리(明日院里)， 암사동(鷹촉洞)， 곡교리(曲橋 곡교동‘성내동，기리동，둔촌동‘일동내，고 

里)， 기리동(其里洞)， 둔촌리(週村里)， 성내동 다지돔 암사돔， 영일원동 

리(城內;同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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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미동(巨숫味洞)， 오금리(챔琴里)， 장지리 

중대먼(中훌面) 
I (짧) 문정동(文#洞) 가락동爛 | 거여미돔 문정동 송마동 가락동 삼전도 
송파동(松波폐)， 삼전도래三田禮里)， 이동내 장지리， 오금리， 중대， 01동 

(=-洞內)

세촌면(細村面) 단대리(판홉里)， 대원동리(大院洞里)， 타동리 | 복정동 탄동 대원동 단대동 
(벚洞里)， 복정리(復井里) 

돌마먼(突馬面) 상동레上洞里)， 하동리(下洞里) 상동，하동 

낙생먼(樂生面) 
| 일리(-里)， 0 1 리(二里)， 삼리(三里)， 사리(四 

里)， 오리(五里) 
일리 ， 01 리， 삼리， 사리， 오리 

노상리(路上里)， 송현리(松뼈里)， 사촌리(沙村 

里)， 둔촌리(週村里)， 노하레路下里)， 고산리 
고산동， 율현동， 노상동， 수서리， 대둔리， 송 

(高山里)， 신곡리(新§里)， 서|천리(細川里)， 지 

대왕연(大B王面) | 곡레池§里)， 율현래票뼈里)， 자앙동리(앓陽 
현리， 은곡리， 노하동， 신곡， 등자리， 하산 

동 둔퇴리， 일원， 자앙돔， 지곡동， 서1천돔， 
;同里)， 수동리(水東里)， 궁촌수서동리(宮村水 

오야곡， 사촌리 
西;同里)， 일원동리(進院洞里)， 둔전리(면田 

里)， 등자레登g里)， 오야곡리(-1-훌野삼里) 

신원리(~，邱륙里)， 역촌리(繹村里)， 앙재리(良才 

里)， 방하교(方下橋)， 무동도래舞童島里)， 포 신원， 포전리， 반곡동， 앙재리， 방하교， 역 

언주면(彦州面) | 전레;輸里)， 정담레淸漫里)， 부노도래據 촌， 논고개， 압구정， 정담， 저자도， 무동도， 

島里)， 저자도리(짧子島里)， 반곡리(盤§里)， 부노도 

압구정레뼈뽑후里) 논고개래論古介里) 

일리(-里) 이리(二里) 손동， 갈산리， 포우리， 정계동， 학현， 어일리 

왕륜면(8포倫面) 
일리(-里)， 이리(二里)， 상이리(上二里)‘ 삼 

일리， 이리， 삼리 
리(三里) 

일용면(-用面) 일리(-1 

일리(-里)， 이리(二里)， 수서당수리(水西훌 I 일리 이리 대대동 입북동 오룡동 사사 
월곡면(月갑面) I {회里) 오룡동리(표§홀폐里) 사사리(沙士里) 

상초명리(上활쭈里)， 하초영래下草i쭈里)리， 상 )초평 ~ ， 하초영 ~， 상 ←수리 

속달리(速達里)， 도대리(遺옆里)， 대야미리 I 속달리 둔대리 대야미리 도 f교 유고리 
북방먼(北方面) I (大夜味里) 이리(二里) 도마교리(刀馬橋里). I =~=~， ~~~I， [jj O~DI~1， ~D 

삼리(三里) 팔콕리(j\-ë-里)팔곡리， 건건리 

송동면(松洞面) 
| 일리(-里)， 이리(=-里)， 삼리(三里)， 사리(四 
里)

성꽂먼(聲뽑面) 이리(-里)， 이리(二里)， 삼리(三里)， 사리(四 | 일리 이리 삼리 사리 오리 
里)， 오리(五里) 

성내각레城內各里) 남동리(南洞里)， 북동리(北洞里) | 성내남동내， 성내북동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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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8세기말에 간행되고 19세기 중엽에 중간펀 r중정남한지J(l84이에는， 광주 전역을 지 

역낼 위치에 따라상도 · 중도 하도의 3구역으로 나누고， 상도 7띤， 중도 9띤， 하도 7딴 등도 

합 23면을 분속 설치하고 있다. 

1SXX)년에는 칙령 제49호로 발포된 「지방구역정리의 건」에 의하여 조선 초기 이래 실시해 

오던 두입지제斗入빠1\11를 폐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 광주 

의 두입지였던 초부면은양주군으로， 월곡 · 북방 · 성꽂등 3면은안신군에 각각 이속되었다 

이로써 굉주군은 17면만포용하게 된셈이나 성내각리외- 동부경안띤의 일부를 힘쳐 군내며 

으로 편성 결국 18면으로 구성되었다 

1914년에는 일제가 식민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획일적이고 통 

합적으로 지방행정구획을 개편하였다. 이 때문에 이전 시기끼-지 각 지역에서 통용됐던 고유 

한 지역문화의 전통을 담은 자연미을의 명칭은 거의 시라졌다. 이때의 조치로 굉주군은 18면 

304리에서 16면 183리로 개편되었다. 다음의 표는 그 중 현 굉주지역의 개편 현황이다. 

1914년 일제강점기 당시 행정구역 개편 중 현 광주지역 현황 

현광주시구역 | 
옵·면 개편 내용 | 

/이후 변화 내용 | 

종부면 

퇴촌면 

경안면 

초월면 

동 서 중 남 북부 - 산성리 / 검복리 남성리 

오야동 둔전리 - 오전리 / 광지원리 / 엄현리 미라동 

검복리 / 물당리/ 

엄미리 
산성리， 검복리， 불당리， 

오전리， 굉지원리， 엄미 
(당시 상산곡， 상대원， 창곡， 복정 단대， 틴， 수진 등 7개 리도 중부먼 소소 

~ I 리 
이었으나 현 성남시임) 

상우산동 하우산동 - 우산리 / 상관음동 중관음동 광복동 일부 - 관 

음리 / 광복동 일부， 동대동 - 광동리 / 도지동 수동리 , 탑선동 - 도수 

리 / 정자동， 지위동， 초월면 정자동 - 정지리 / 오리 / 금사리 / 족자 

동 과학동 삼정동 - 삼성리 / 도마리 / 영동리 / 석호동 석림동 - 이 

석리 / 초월면 무수동 - 무수리 / 초월면 원당동 - 원당리 

직리 / 태전리 / 장내동 전지리 후지리 사동 - 장지리 / 억리 / 주막 

리 / 탄동 일부와 벌원리 - 탄벌리 / 목감동 조현리 탄동일부 - 목현 

리 / 호|덕리 군내면 이조현리 - 회덕리 / 수하리 송정리 - 송정리 / 

중리 대동 - 중대리 / 삼리 / 쌍렁리 

상번전리 내곡리 - 상번천리 / 하번천리 / 서하동 일부 -• 서하리 / 무 

갑리 서하동 일부 - 무갑리 / 지콕리 설월리 - 지월리 / 상조영 하 

전체 13개 리에서 10개 

리로개펀될 

현재의 경안동 ‘ 송정 

동 광남동에 해당힘 

조펑리 - 도펑리 / 신단리 두월리 탄동 - 신월리 / 선장동 하동막동 | 전체 15개 리에서 12개 

선동리 / 학현리 상동막동 중동막동 - 학동리 / 늑현리 / 신대리 / I 리로 개펀 
산이리 / 소쌍렁리 동선리 - 쌍동리 / 대쌍령리 / 용두리 수입리 

용수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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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면 개편내용 
현광주시구역 
/이후 변화 내용 

곤지암 대석리 묵방리 - 곤지암리 / 구수동 구앙리 복상동 - 수앙 

리 / 신촌리 / 상조현동 하조현동 설월리 - 봉현리 / 부곡동 일부， 오 

실촌먼 
항동 - 부항리 / 오항동 부곡동 일부 - • 오향리 / 상 증 하열미동 - 전처I 14개 리가 18개 

열미리 / 연곡리 / 만곡 ‘ 상탑선 · 하탑선동 - 만선리 / 내선동 외선동 리로개편 

- 이선리 / 장조f동 동심리 - 장심리 / 건업리 / 유여리 사동 - 유사 

리 / 지음리 야포동 국정포동 - 삼합리 

궁평리 / 도현리 웅동 - 도웅리 / 진촌리 우치동 - 진우리 / 상림리 / 
전체 9개 리에서 8개 

도척면 노곡리 / 추곡리와 앙지군 주북면 징수리 일부 - 추곡리 / 유여동 운정 
리로개펀 

동 - 유정리 / 방등리 내도척리 - 방도리 /삼리 

목리 / 신촌리 태현리 - 신현리 / 능곡리 장평리 ‘ 차곡리 - 능평리 / 

오포면 
진해촌 휴곡리 문현동 - 문형리 / 추곡리 일부， 자작리 - 추자리 / 고 전체 8개 리에서 7개 

잠리 허산리 추곡리 일부 - 고산리 / 매곡리 독산리 ‘ 외콕리 - 매산 리로개편 

리/ 앙촌리 멀리 둔리 - 앙벌리 

앙펑군 남종면 대정수리， 소정수리 - 수정리/ 검단리 사천리 - 김천리/ 전처I 5개 리가 7개 리 

남종면 제정리， 귀여리 일부 - 귀여리/ 우천리 귀여리 분원리 각 일부 - 우전 로 개편. 우천리는 팔당 

리/ 분원리 일부 - 분원리 댐 담수로소멸됨 

출전 r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연리동영침일람J(1917) ; r지방행정구역빌전시J(내무부 1979) ; r효댁행정제도AtJ(정시채， 법문사 1986) ; 
「지방행정구역요람J (경기도. 1997) 

3. 현대의 행정구역 변화 

1945년 이후 2011년에 이르기까지 현대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광주지역이 어떻게 변화했 

고， 시기별 특정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자. 해방 이후 6.25전쟁을 거치면서도 

일제강점기 당시의 행정구역에서 큰 변화가 없다가 1c;ß)~1970년대 들어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행정구역 개편으로는 1963년 현 서울시 송피구 전 

역과 강남구 -서초구의 일부인 구천띤 - 언주띤 중대면 전체와 대왕면 5개리의 서울시 편 

입， 1973년 성남시 분리 · 독립과 1989년 하남시 분리 독립을 들 수 있다. 2lXJj년대 들어 광 

주시도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비하면서 시로 승격되는 변화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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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광주지역의 주요 행정구역 개편 

날짜 개편내용 근거 비고 

1963.1.1 
구전면 언주면 ‘ 중대면 전체와 대왕면 5개 리 

법률제11깅호 16면 -13먼 
(세곡 율현 일원 수서 자곡) 서울시에 편입 

1971.9. 13 
경기도 성남출장소 승격 광주군 대왕면 10개리， 

경기도 조례 제470호 
낙생먼 11개리， 돌마면 11개리， 중대면 6개리 관할 

광주군의 낙생 돌마 대왕면 전체와 중부면 6 

1973 7.1 개 리(단대1 탄， 수진， 상대원， 복정‘ 장곡). 신설 법률 저12597호 13연 -10면 

된 성남시에 펀입 

1973. 도척먼 삼리 - 실촌면 삼리로 편입 지영 257쪽 

1974 초월면 신대리 - 실촌면 신대리로 편입 지영 251쪽 

1979. 5.1 고o↓-ZT-며 ‘" - 고 c:>}-zT-gt:j 스 o겨 -, 대통령령 제9409호 10면 -1읍 9먼 

198012.1 동부면 -동부읍승격 대통령령 저110050호 1읍 9면 -2읍 8면 

1989 1. 1 
하남시 신설， 광주군 동부읍 서부먼 전체와 중 

법률 제4050호 2읍 8먼 -1읍 7먼 
부먼 상산곡리 하남시에 편입 

2001. 3. 21 
광주읍 -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으로 분동 

법률 제6280호 
1읍 7면 

오포면 - 오포읍 승격 / 시 승걱 -1읍 6면 3동 

2004. 6. 21 초월먼 - 초월읍 승격 / 실촌면 - 실촌읍 승격 광주시 조레 저1106호 
1읍 6먼 3동 

-3읍 4면 3동 

2011. 6. 낀 실촌읍 - 곤지암읍 영칭 변경 3읍 4면 3동 

2011년 10월 현재 광주시의 행정동과 법정리 · 동 현황 

옵면동 법정리·동 

오포읍(7) 고산， 신현， 능평， 문형， 추자， 매산‘ 앙벌 

초월읍( 1 2) 대쌍렁， 쌍동， 산이， 늑현， 학동， 선동， 용수1 신월， 지월， 무갑， 서하. 도평 

곤지암읍( 1 8) 
곤지암， 수앙， 신존， 봉현， 부힐 이선， 만선， 유사， 삼합， 연곡， 상오항， 하오항 상열미， 하열미， 

장심， 신대， 삼， 건업 

도척면(8) 노곡， 유정， 방도. 추곡‘ 상림， 도웅， 궁평， 진우 

퇴촌먼( 1이 광동， 관음‘ 우산‘ 영동， 도수， 오1 도마， 무수， 원당， 정지 

남종면(끼 분원，귀여，검천，수정，금사，이석，심성 

중부면(8) 산성， 엄미， 광지원， 오전， 물당， 김복， 하번전， 상번전 

경안동(3) 경안동， 쌍렁동， 역동 

송정동(5) 송정동，회덕동‘탄벌동，목현동， 경안동 

광남동(6) 삼돔， 중대동， 직동， 태전동. 장지동， 목동 

비고 2011년 6월 21일부터 실촌읍이 곤지암음으로 영칭이 변경되었응 

7) r광주군규칙」 제36.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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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사·삼한시대 

1. 선사시대 

구석기시대는 약 1만 년 전 이전에 살았던 인류의 문화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광주지역의 

구석기 유적을 보면， 장지동 산1번지에서 주먹도끼 긁개 등이 발견되었고， 곤지암읍 연곡리 

에서 몽돌 찍개 · 긁개 · 격지 등이 빌견되었다. 이외에도 도척띤 상림리 · 궁평리， 남종면 

분원리， 퇴촌면 도마리， 초월읍 지월리 등지에서 여러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은 

구석기인이 골고루 퍼져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된 생활방식인 채집이나 시낭송f기에 적당한 

지역임을알수있다. 

신석기시대는 구석기시대가 끝나고 기원전 8 CXXl년을 전후로 시작되었다. 지형학적으로 홍 

적세가 끝나고 충적세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빙하기와 달리 자연환경 변화의 굴곡이 심하였 

고， 이 러한 변화과정에서 새로운기술과도구의 발달이 일어났다. 구석기시대 이래 사용하던 

타제석기뿐만 아니라 마제석기와 토기도 사용하였다. 경제적인 띤에서는 획득경제단계에서 

생신경제단계로 이행하였다. 광주지역의 신석기 유적을 보면 도척면 궁펑리 궁뜰 유적에서 

구석기 유물과 즐문토기 조각이 발견되었고 하남시 미사동(옛 광주지역) 유적에서도 즐문토기 

가발견되었다. 이 지역은한강변을중심으로 많은신석기인이 거주한곳이라는사실을알수 

있다. 현 굉주지역에서는 경안천과 곤지암천 주변이 신석기인들이 거주히였던 곳이다. 

청동기시대는 금속기를 사용히-기 시작한 시대이다.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3~4세기까지 

에 해당하며， 새로운도구인 청동기가사용되면서 급격한사회 변혁이 일어났다. 토기는 민무늬 

토기의 시용이 두드러진다.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마연법이 보편적 

으로 사용되었다. 광주지역 청동기 유적을 보면 장지동 산64 일대에서 고인돌과 무문토기 등이 

발견되었고， 태전동에서 무문토기 조각이， 남종면 삼성리와 도척면 궁평리에서 고인돌이， 실촌 

a현곤지암읍)신대리，오포읍고산리 능평리 초월읍산이리 - 쌍동리 남종면검천리 등지에서 

무문토기가발견되었다. 이처럼 광주지역에서 많은청동기 유물이 발견된 것은 일찍부터 금속기 

문화가 이루어져 국가가 형성되고 족장과 같은 권력자가 등장하여 정치사회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족장은 초기 형태의 국가 즉 부족국가의 수장으로서 성읍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백성을 지배했을 것이다. 나지막한 구릉 위에 토성을 쌓아 성 안에서는 족장층과 같은 지배층이 

살고， 성 밖에는농경에 종λ념}는농민이 거주히는국가형태를이루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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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한시대 

1) 철기문화의 전래와유적 분포 

한국고고학계는 종래 서력기원을 기준으로 이전 %년 동안을 초기철기시대라 부르고， 이 

후 %년 동안을 원쉰댁시대原三國l剛라고 불렀다. 초기철기시대란 이 무렵부터 철기를 쓰기 

시작했지만 무기 , 장신구 · 의례도구 등에서는 여전히 청동기기- 많이 제작 시용되고 청동 

기 제조기술도 오히려 크게 발전한 시기이디 초기철기시대를 대표하는 정동기로는 세형동 

짐과 줄무늬거울 등이 있다 원4iμ국시대는 고구려 · 백제 · 신라가 본격적으로 정립하기 전의 

단계를 가리키는데 역사학계에서는 흔히 삼한시대라고 불러왔다 초기철기시대와 원심국시 

대를 합쳐단순히 ‘절기시대’라고부르기도한다. 

지금까지 절기시대의 문화유적은 주로 압록강 - 대동강 · 낙동강 · 섬진강유역에서 많이 빌

견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한강유역에서는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 시기에 고조 

서 · 낙랑군 · 한1센 등의 정치세력이 존재하였던 것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히다. 즉 이 무렵 

한반도 북방의 고조선 내지 낙랑군과 남방의 삼한 세력 사이에 상호 견제로 인한 정치적 긴 

장이 형성되었고， 그로 인해 중간지대인 한강유역에서는 일종의 힘의 공벡이 생겼다는 것이 

다. 한강 하류지역의 대표적인 철기시대 유적으로는 서울시 송피구 가락동 -풍납동 석초 

동， 하남시 미사리， 양평군 문호리 · 대성리， 가펑군 마장리 · 이곡리 - 달전리 등지에서 발견 

된 집터 ‘ 가마터[뚫폐 움무텀[J::댔꽃] . 즙석봉토분 · 돌무지무덤[꾀石i쩌 등을 들 수 있다. 특 

히 집터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 · 조사되었는데 토기를 비롯한 출토유물을 통해 대체로 

초기철기시대 말엽 혹은 원심댁시대의 유적이며 무텀도 거의 비슷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광주지역은 유적 · 유물 조사가 미흡하게 진행되어 분멍한 철기시대 유적이 보고된 바는 

없다 다만 1986년에 도척면 궁평리에서 돌무지무덤 2기를 조사하였는데，'" 1호는 강자길을 ZJ 

이 l1 .4m, 높이 2.3m의 규모로 쌓은 것이고 2호는 동서 6m. 남북 7.9m의 장방형으로 적석 

층 아래에 잘 다져진 고운 모래층이 있었다고 한다. 발굴자에 따르면 1호 무덤에 쌓인 돌의 

전체 무게는 약 101.5톤에 달하였으며 납작한 자갈돌로 이루어진 유구 내에서 대릭 16세쯤으 

로 추산되는 남자의 허벅지 뼈 일부분과 회색계통의 백제토기 조각이 수습되었다 2호 무덤 

H) 손보기 -장호수 최삽용 「광주 궁평리유적 빌」굴조사보고」 , r중부고속도로 문호}유적 빌L굴조사보고시 , 충북대학교 박윤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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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165cm 길이의 유구 안팎에서 붉은 흙과 백제 토기조각이 다수 확인되었다 토기는 무늬 

없는 겉면에 띠를 한 줄 두른 것， 격자무늬를 찍은 것， 격자무늬에 띠를 두른 것 등으로서 얄 

은 바리[확] 모양 토기였다. 발굴지는 이들 유적이 성립한 연대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않았으 

나， 그의 지적처럼 이들 돌무지가 춘천 중도， 양평 문호리， 제천 도화리 · 양평리 등지에서 확 

인된 무덤들과 같은 종류의 유적이라면 대체로 2~3세기경에 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철기 

제작 · 시용을 국가 형성의 중요한 지표로 이용히는 관점에서 보면， 한강 하류지역의 칠기유 

적은광주지역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좋은자료이다. 

2) 회안국에관한전설 

광주지역에 전해오는 옛이야기에 따르면 아주 옛날 회안국洗安國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며， 

현재 경인京安이 바로 회안국의 왕이 살던 도읍이라고 한다 마침 r고려사」 지랴지 r.세종실 

록」 지리지 r.동국여지승람」 등에는 광주의 별칭으로 회안이라는 이름이 실려 있다. 하지만 

댐국지』 한전에 실린 마한 54개 국.9l 중에는 회인국과 비슷한 이름이 없다. 이에 회안을 한韓 

의 연장음延長흩=반절음反切흠으로 보고 고조선古뼈빡=한씨조선韓많1ft陣의 준왕이 남쪽으로 

쫓겨 내려와 정착한 곳을 한韓=회안이라 했으며 그곳에 세운 나라가 바로 회안국이라고 추 

정히-기도 한다. 고조선의 준왕이 바로 광주지역에 전하는 옛이야기 속의 회안국왕이고， 지금 

의 경안京安이라는지명도 그가살던도읍이름 ‘회안’ 에서 나왔다는것이다 10) 

회안을 한韓과 연결짓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해석이지만 준왕이 정착한 마한국의 본거지 

가 익산이라는 전설11)과 정면 충돌한다. 광주와 익산은 서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연관 

짓기도 곤란하다. 그런데 광주지역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고고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반 

면， 익산지역은 초기 청동기문화의 중심지로 꼽힐1 1)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r세종실록」지리지 

9) 원양국(쫓짧댐)， 모수국(후水패)， 상외국(옳外園)， 소석색국(/)、F갖國)， 대석색국(大E索園)， 우휴모탁국(優休후泳國)， 신분첨 
국(!ii따때國)， 백제국(伯濟國)， 속로불사국(迷盧不斯國)， 일화국(日華國)， 고탄자국(古꿇者國)， 고리국(古離國)， 노람국(왔藍 
댐)， 월지국(月支國)， 자리모로국(쯤階후盧國)， 소위건국(素해乾園)， 고원국(古쫓國)， 막로국(흉盧國)， 버리국(뿜없國)， 고비리 
국(古뿜il~) ， 신흔국(!ii웠國)， 지침국(支}흥國)， 구로국(狗盧탱)， 비미국(뿜뼈國)， 감헤비리국(앓쫓뽕跳國)， 고포국(古폐國)， 치 
리국국(致;fl)뼈國)， 염로국(11l路國)， 아립국(兒林國)， 사로국(맹盧國)， 내비 리국(內뿔離國)， 김해국(感쫓國)， 만로국(떻盧國)， 벽 
비리국U:f뿌짧國)， 구사오단국(터뼈鳥닫댐)， 일리국(-없國)， 불미국(不때國)， 지반국(支半國)， 구소국(狗素많D， 첩로국(않盧 
맹)， 모로비 리국(후盧뿜짧國)， 신소도국(톰화짧國)， 막로국(莫盧國)， 고랍국(古服國)， 임소반국(臨素半國)， 신운신국(닮좋新 
l행)， 여래비리국(如짜뾰階國)， 초산도비리국(楚山짧뿌빠國)， 일리국(-짧國)， 구해국(狗쫓國)， 불운국(不폴國)， 불사분야국(不 
쩨따쩌國)， 원지국(쫓池댐). 건마국(就띤國)，초리국(楚없國) 

10) 이병도 r한국고대사연구J ， 박영사， 1585 ， 252-253쪽 
11 ) r.통국여지숭람」 권33， 익산군 건치연혁 
12) 김정배 r한국고대의 국가기원과 형성J ， 고려때학교 출판부 ， 1936 ， 259-L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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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히면， 회안이라는 이름은 991년(고려 성종 10)에 전국 주군의 별호처11狀를 정할 때 광주에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1\1 ‘회안’ 이 정말 한’ 의 연장음이라면 무려 1 (xx)년 가까운 세월을 백 

제-고구려-신라의 땅으로 지낸 뒤에도 옛 나라 이름이 끈질기게 살아남아 결국 고려시대에 

행정구역 명칭으로 부휠한 셈이다. 그러나 기록에서는 그럴 정도로 강렬한 회안국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오직 전해오는 이야기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기록 속의 지명 ‘회안’ 을 ‘회안 

국’ 으로 확대 해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실증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제 3절 삼국 · 고려시대 

1 삼국시대 

1) 백제 

백제의 건국은 r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 주몽의 이들 온조가 형 비류와 함께 님쪽으로 

내려와한수의 남쪽곧하남지역에서 백제라는나리를 세우니 그때가비-로홍7패흙 3년， 곧 

기원전 18년이었다고 한다 I t! 그러나 백제가 정말 기원전 18년에 건국하였다면 한강유역에서 

기원전 1세기경에 해당히는 백제 유적이 발견되어야 자연스럽지만 아직 이에 해당히는 유적 

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풍납토성은 늦어도 1세기경에 쌓은 백제 왕성으로 보기도 하지 

만 1 ，)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결과 3세기 무렵에 쌓았다는 해석lω에 부합히는듯하다. 

『십L국사기」에 비해 신뢰도기-높은 기록으로는 중국의 역사서인 %μ국지」가꼽힌다 r.심국 

지』 위서 동이전에는 3세기 초 · 중엽의 한반도 상황이 간략히 묘사되어 있는데， 부여 · 고구 

려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 백제와 신라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한반도 남부 

13) r세종실록」지리지 권148，경기 광주목 
11) r.삼국사기』 권23 ， 백제본기 온조왕즉위년 

l 딩) 이형구 r서울 풍납토성(백제왕성) 실측조사연구J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7 ; 김태식 r.풍납토성， 500년 백제를깨우다J ， 김 
영사， 2001 ; 신회권 r.풍납토성 발굴조사를 통한하남위례성 고찰J ， 댐土서울J 62,2002 

16) 권오영 r풍납토성 경당지구 발굴조사의 성과」 ， r풍납토성의 벌굴과그 성괴J ，한신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2001 ， 46쪽， 박순 
발 r한성백제의 탄생J ， 서경문화사， 2001 ， 1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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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마한馬韓 · 진한辰韓 ’ 변한카웹 등 삼한이 있으며 그중 가장 큰 마한은 대략 50여 개의 작 

은 나라로 구성되었다고 전하였다. 마한을 구성한 대략 54개 국 중 8번째에 백제국伯濟園이라 

는 이름이 적혀 있다. 백제百濟와한자가디르긴 하지만소리와모양이 비슷한글자이기에 의 

미가 남달라 보인다. 그래서 백제百濟는 백제伯濟를 뭇이 더 좋은 한자로 나중에 바꾼 것이라 

고 믿는 학자가 적지 않다. 아무튼 r쉰L국지」의 기사는 기원전 1세기경에 이미 백제가 북쪽으 

로 대동강 혹은 예성강， 남쪽으로 금강 혹은 안성천까지 소유하였다고 적혀 있는 r삼국사기」 

기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μ국사기」와 댐국지」가 충돌할 경우， 신뢰도가 높은 쪽 

은 아무래도 r쉰k국지』이다. 

한편， 백제 시조인 온조가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아들이라는 건국설화를 그대로 믿을 수 

는 없지만， 부여 · 고구려 방면에 살던 주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백제를 세운 사실을 은유적 

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다. 특히 고구려와 백제의 시조를 아버지와 이들 관계로 설 

정한 대목은 백제가 고구려의 많은 문화적 영향 속에서 성장하였음을 시사한다. 

백제가 현재 서울시 송파구 일대에서 건국하였다면 하남시와 광주시 일대는 당연히 백제 

의 영역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근래 하남시에서 발굴 조사된 미사리의 주거지와 밭 유구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남북 110m, 동서 50111 크기의 밭 유구외- 북쪽의 고상식高%式 가옥， 

그리고 육각형 수혈식뿔六式 주거지가 대략 4~5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백제문화층에서 확인된 

것인데， 「) 이로써 지금의 하남시 일대가 백제 중앙세력의 경제적 터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1써 

백제는 371년(근초고왕 2이에 위례성에서 한산으로 도읍을 옮겼다 I?) 한강 북쪽의 북한산성 

이나 묵섬 근방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한강 남쪽의 남한산 일대에서 찾는 것이 보통이 

다. 한산은절을세우고꾀 한산성 -한산북책과같은군사시설을 설치했으며 21 1 여러 차례 왕이 

가서 사냥했을깅 정도로 범위가 넓었다. 한산이 단지 하나의 산을 가리킨 경우도 있었고그산 

을 포함한 주변 지역을 가리킨 경우도 있었다는 돗이다. 그러므로 한강 남쪽 하남위례성 부 

근의 산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한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댐국사기」의 기사에서 ‘도 

읍을 한산으로 옮겼다’ 는 표현은 한산 자락에 새로운 성을 쌓고 옮겼다는 돗이며， 크게 보아 

서는 새로운 도성제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생 위례성이 지금의 풍납토성이라면， 371년의 

17) 미사리선사유적발굴조사단 r미사리J 3, 19)4, 2û9-21 4쪽 
18) 김기섭 r백제와근초고왕J ， 학연문호}사， 없Xl， 1 25-1잉쪽. 
19) r.삼국사기」 권24 . 백제본기 근초고왕 26년 

20) r.삼국사기」 권24 ， 백제봉기 칩류왕2년 

21) 생국사기」 권25 ， 백제본기 아신왕7년 
깅) 댐국사기」 권23 ， 백제본기 기루왕 27년. 개루왕4년 ; r.섬국사기」 권25 ， 비유왕 29년 
전) 김기섭 r백제와근초고왕J ，학연문화사，2Wl， 305-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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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처는 한산 자락의 산성인 몽촌토성일 개연성이 높다 이후 백제의 도읍은 한성으로 불 

리었는데 ， 한성은남성과북성 2개의 성으로구성되었다고한다. 

2) 고구려 

475년(장수왕 6치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이끈 3민- 군대가 백제의 수도 힌성을 함락시켰다. 이 

떼 한성을 지키던 개로왕과 왕족 상당수가 몰실당해 백제는 나라기- 망할지도 모르는 절체저 

명의 위기를 맞았다. 디행히 개로왕의 동생인 문주왕~-I 이 신라의 도움을 받아 고구려의 님진 

을 저지하며 웅진， 즉 충남 공주지역에서 나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지만， 백제 발전의 기반이 

되어온 한강유역은 결국 고구려의 수중에 넘어가고 밀았다. 한강유역을 징-악한 고구려는 이 

후 한동안 백제와 신리를 압도히는데 ， 이 무렵 굉주지역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자세히-지 않다 다만 고구려의 영역이 동쪽으로는 죽령， 서쪽으로는 남양만 일대까지 

확장된 상태였으므로， 굉주지역도 고구려에 들어갔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주는 본래 고구려의 한산군으로서 신라가 차지한 뒤 경덕왕 때 한주 

로 고쳤는 바 지금의 굉-주이다”라고 한 『심μ국사기」 지리지2 기시는 현 굉주지역이 장수왕대 

에 이미 고구려의 행정구역 중 하니-로 편입되었음을 시사힌다 

백제는 한강 이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강을 이용하였던 빈면， 고구려는 상대적으로 한강 이 

북지역에 무게 중심을 두었던 듯하다. 그것은 고구려가 한강 북쪽의 양주 일대에 북한산군北 

파山삐을 설치하고， 그곳을 님평양南平따이라고 불렀던1") 데서 알 수 있다. 즉 고구러의 수도인 

‘평양 에서 파생된 이름인 담평양 을 북한산군의 벨명으로 삼은 것은 그만큼 고구려의 남진 

정책 추진에 있어 북한ÀJ-군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신라 

백제가 한강 하류지역의 옛 도읍지를 되찾았을 때 신리는 고구려에게서 한강 상류지역의 

10개 군을 빼앗았다 ~" 2년 뒤인 553년(진흥왕 14) 기을에 신라는 백제와 맺은 동뱅을 깨뜨리고 

2 1) 이기동 r.중국사서에 보이는 백제왕 모도에 대하여J , r역사학외 62,197-1 

건) r삼국사기』 권35 ， 지리지2 힌주 한양군 . r삼국유λh 권2 ， 기이2 담부여 전백재 

}f)) r.삼국사기」 권4 ， 신라본기 진흥왕 12년 , r삼국사기」 권114) 열전 거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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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를 공격해 한강 하류지역을 빼앗고 신주를 설치하였다 Z') 진흥왕은 영토 확장과 한강 진 

출의 선봉에 서온 김무력金武力을 신주의 군주로 임명함으로써 한강 하류지역에 대한 수호의 

지를 천명하였다. 진흥왕은 557년에 신주를 폐지히고 북한산주北懷山州를 설치하였다. 이는 

그 2년 전에 진흥왕이 직접 북한산을 순행한 것과 관련된 조치로 북쪽의 고구려에 대한 방비 

를 염두에 둔 적극적 군사행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진흥왕은 568년에 다시 황초 

령 · 마운령 등지를 순행하면서 변경의 행정구역을 재정비하였다. 그 결과 한강유역에서는 

북한산주가 폐지되고 지금의 경기도 이전지역에 남천주南} II州가 설치되었다. 남천주는 %년 

간 지속되다가ω4년(진펑왕 2이에 폐지되었으며 대신 북한산주가 부활하였다. 

2 통일신라시대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함으로써 마침내 신라의 쉰μ국통일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7년에 걸친 

신라와 당과의 전쟁 끝에 신라는 평양 남쪽지역만 영유하게 되었다. 당과의 전쟁이 일단락되 

자， 신라는 통치체제를 재정비히는 작업에 돌입하였다 685년(신문왕 히에는 지방통치조직으로 

서 9주 5소경 제도를완성시켰다 서울지역에는한산주가설치되었으며 ， 경덕왕 때 한주로 바 

뀌었다. 한산주-한주의 중심지가 지금의 어디인지 분명치 않으나， 유적조사 결과로는 하남 

시 이성산성二뿔山城과광주시 남한산성南파山城이 유력하다. 남한산은한때 일장산티長山이라 

고도 하였는데，뻐 그곳에 축조된 일장산성은 흔히 주장성깜長城으로 불리었다 21)1 주장성은 672 

년(문무왕 1깅에 쌓았디..，jll는 기록이 있다. 반면 남힌산의 북쪽 줄기에 쌓은 이성산성에 대한 문 

헌기록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성벽의 축조기법이나 내부 출 

토 유물의 종류 · 위격에 비추어볼 때 신라의 신주 한산주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평가히는견해가많다 

T7) r.심국사기」 권4 ， 신라본기 진흥왕 14년 
회) r.신중동국여지숭람J ，광주목산친 

29) r.신중동국여지숭람J ，광주옥고적， 
30) r.삼국사기j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4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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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고려시대 

1) 군현제 

고려시대 광주지역은앙광도찌l넓볕에 속하였으며 굉주목이라불리었다. 즉신라의 심국통 

일기에 문무왕이 이 지역을 접수하여 한산주라고 고쳤다가 다시 남한산주로 고쳤고， 7%년에 

한주라고 이름을 고쳤다. 고려 태조 왕건이 940년(타|조 23)에 11개 주로 개편할 때 광주라는 1령 

칭이 처음 등장한 채 포함되었으며 983년(성종 2) 전국에 12개 목썼을 설치 할 때도 광주목이 

있다. 995년에는 127H 주에 절도시를 피견하였는데， 광주는 봉국군절도사끼한많면웬l포{~라 칭하 

여 관내도에 소속시켰다 1018년(현종”에 전국에 8개 목을 확정하였는데， 굉주목은 그중의 하 

나로 산하에 4개 속군과 3개 속현을 거느리고 있던 대읍이었다. 

2) 격동의현장 

광주는 삼국시대에도 초기 백제의 도읍지로 추정될 민큼 전략상 요충지였고， ζ댁의 주요 

쟁탈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고려시대의 광주는 한반도 중부의 요지이자 핵심지역으로 인정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고려 때 발발한 전쟁 가운데 광주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거란전쟁이다. 

993~1019년까지 27년 동안 약 14회 정도 거 란과 크고 작은 전쟁을 수행했는데， 남아 있는 기 

록이 많지 않아 전쟁 동안에 광주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현재 남아 있 

는 기록은 1011년(현종 깅 1월에 현종이 거란의 거센 침공으로 전세기- 불리해지자 개경에 있지 

못히-고 광주를 거쳐 나주로 몽진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현종이 굉주에 머문 기간은 3일이었다 ." 이 런 급빅한 싱황에서 개경을 벗어난 헌종 

은 몽진히는 곳마다 크고 작은 저항에 부딪쳤다. 적성현(연천) 단조역에서는 군시들이 역인짧 

A과 공모하여 행궁을 침범하려고 시도했다 창화현(양주)에서는 아전들이 난을 일으키는 바 

람에 현종이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또 급히 남하하는 외증에 왕후와 길이 어긋났다가 간신 

히 다시 해후할 만큼 왕의 피난 행치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

몽진히는 도중에 온갖 신변의 위협을 당한 현종이 왕후를 찾은 직후에 머문 곳이 광주였다. 

현종이 광주에서 3일이나 머물렀다는 사실은 현종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비교적 안전하디-

51) r.고려써 권에，세가l 현종 2년 정월을해.무인 . r고려사절& 권3‘현종 2년정월올해무인 
시) r.고려써 권9-1 ， 열전7 지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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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몽골전쟁을 살펴보자1O~1쩌기끼-지 동북아시아는 고려를 위시하여 송 · 요(거 

란) . 금(여진)이 비교적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복합적인 외교 질서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동아 

시아 변벙어l 불과하던 몽골이 성장하면서 그 질서는 와해되었고 몽골에 의해 패망하거나 그 

세력권 아래 놓이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고려는 1231년(고종 1에 몽골 침공을 받은 이후로 

1259년까지 30여 년 동안 전쟁을 수행하였다. 여기에 삼별초가 1273년(원종 14)까지 제주도에 

서 항쟁한 기간을 합친다면 몽골전쟁은 40여 년에 이른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긴 전쟁이 었 

고， 유라시아 전역에서 고려만큼이나 몽골과 오랜 기간 싸우고 저항한 나라도 드물다， 이 점 

은 군사 대국 몽골을 맞이하여 끝까지 고려의 자존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민족적 지긍심을 고 

취시키기에 충분하며， 그 항쟁의 근저에는 바로 고려의 민중들이 있었다. 

고려가 몽골과 전쟁을 수행하는 양상은 이전에 거란과 전쟁을 치르던 때와 사뭇 달랐다. 

거란군이 경기 이남으로 깊이 진격하지 않은 것과 달리 몽골군은 한반도 전역을 전장화했고 

유린했다. 여기에는 고려 조정이 강화로 전도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광주지역은 

몽골의 침략이 시작된 1231년(고종 1히부터 이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깊숙이 자리했다. 이는 

디음의 r고려사」 기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 몽골 군사가 광주 · 충주 ‘ 정주로 항하는데 지나가는 곳마다 잔인하게 죽이지 않음이 없었다 (1 231년 

12월)잉[ 

• 몽골병 3，000영이 고주高州(함남 고원) . 화주和州(함남 영흥) 두 고을의 경계에 와서 둔을 치고， 척 

후 기마병 300여 영이 광주에 이르러 가옥들을 불살랐다 3-1 (1253년 8월) 

• 척후 기마병이 광주에 이르렀다. (1254년 8월) 

1232년(고종 19) 몽골군이 고려를 재침했을 때에 광주에서는 광주부사 이세화가 이끄는 광 

주 주민이 몽골군에 맞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 전투는 r고려사」에서 찾이볼 수 없 

다. 비록 기록은 불충분하지만 광주지역이 중부 내륙으로 통하는 요지로서 전쟁 개시부터 종 

전까지 몽골군의 침입을 지주 받았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주 주민들은 어떻게 몽골군에 대처했을까? 1235년 고종이 

광주지역에 면세 조치를 내리는 기록을 보면， “조쁨하기를 ‘광주는 신묘년(1231) ， 임진년(1232) 

에 오랑캐 군시들이 에워싸고 공격했으나 굳게 지켜 힘락되지 않았으니 싱-요;후~.橋와 잡역을 면 

서) r.고려사」 권23 ， 세가고종 18년 12월 

.'>1) r.고려λh 권24，세가고종40년 8월 
서) r.고려사」 권24，세가고종 4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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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라’ 고 히였다’ι고 되어 있다. 고종이 주민들에게 집단적으로 띤세 조치를 내린 점으로 미 

루어 볼 때 1231년과 1232년에 광주에서 대규모 전투가 치러졌음을 알 수 있다. 1231년은 살리 

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이 처음으로 압록강 히구 관문인 합신진(명북 의주)을 거쳐 고려를 침공한 

해다. 몽골군은 귀주성에서 박서기- 이끄는 고려군의 강력한 헝쟁으로 4개월 정도 발이 묶였 

고， 계속되는 공격 실패로 상당수의 병력을 북방 요세에서 농성 중인 고려군을 견제히-기 위해 

북부에 주둔시켰다 그 대신 선발부대를 남쪽으로 파견하여 서경을 거쳐 개경을 공격히도록 

했다. 광주에 진격한 몽골군은 이미 서경 개경을 거쳐 오는 사이에 “가옥을 불 지르고 주민들 

으 죽이고 노략질 한 것이 이루 헤아랄 수 없었다’ r 고 할 정도로 통과히는 곳마다 파괴 및 학 

사을 일삼았다. 고종이 지적한대로 광주지역이 “오랑캐 군시들이 에워싸고 공격했으나 굳게 

지켜 함락되지 않았다’고 하니 몽골군의 무차별한 공격을 잘 이겨냈던 것이다 

제4절 조선시대 

1 외관제 운영과 광주의 위상 

조선 초 광주에는 목사가 수령으로 파견되고 있었다. 1356년(공띤왕 5)에 광주가 지주사에서 

목으로 복구되었기 때문이다. 1393년(태조 깅 11월에 양계를 제외한 각 도의 계수핀을 정히고 

있는데， 경기좌도의 계수관은 한양 철원， 경기우도의 계수관은 연안 -부평이고， 광주는 충 

주 청주 공주 · 수원 등과 함께 양광도의 계수관으로 설정되었다. 광주가 경기에 속한 것 

은 1395년(태조 4)부터이다. 이때에 종전 경기에 속했던 평산 - 배천 신은 -협제는 수도의 남 

하에 따라 수도로부티 거리가 너무 멀었으므로 황해도로 이속시키고， 대신 양굉-도의 광주 · 

수원 OJ'근 처인 · 이천 · 천녕 등은 경기도에 귀속시켰다 

1413년(태종 1치에는 지방행정구획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고을 명칭의 일제 정비기- 이루어 

져 정3품 품계의 목사가 수령으로 피견되는 큰 고을에만 지명에 ‘주州’ 자를 시용하기 시작했 

:',(,l r.고려사」 권.00 ， 지% 식효l-3 진흘 은연지제. 
rl r.고려사」 권23 ， 세가 고종18년 11월 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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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주는 전국 20목 중의 히-나로 선정되어 명칭의 변경 없이 정3품의 목사가 수령으로 파견 

되었다. 광주목은 1504년(연-8-군 10)에 고을 안에 살던 백성 지개동의 난언으로 한때 혁파된 적 

이 있었다. 선왕의 능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혁파당했고， 관할 지역은 공지로 하여 유행 

지소로 삼고 행정사무는 이웃 고을에 분속되었다 그 후 중종빈정으로 연산군이 축출됨에 따 

라 광주는 복구되었으며， 이후 조선 말까지 존속되었다. 

조선시대의 읍호승강은 토지의 광협과 인구의 다과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고을 안에서 모반이나 강상사건이 발생하띤 고을을 혁파하거나 읍격을 강등시키기도 하였 

다. 광주에서도 조선 중후기에 여러 차례 역모나 강상사건이 발생하곤 하였다. 하지만 광주 

목에 선왕의 능침이 있었기 때문에 연산군의 혁피- 이후에는 한 번도 혁파되거나 읍격이 강등 

당한 적이 없었다. 광주목에는 태종의 능으로 원경왕후를 부장한 헌릉빼埈， 성종의 능인 선릉 

宣1埈， 중종의 능인 정릉해埈 등이 있었다. 조선 초기 계수관 고을에 해당히는 광주목이 거느린 

고을로는 여홍도호부 . ocl딴군 · 음축현 · 이천현 · 과천현 · 천녕현 · 지평현 · 금천현 등이다. 

아직 도제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의 과도기적 성격이 반영된 상황이었다 

조선시대의 8도제하에서 각 고을의 수령들은 고을의 위격에 관계없이 모두 관찰사의 관할 

하에 놓여 있었다. 즉 경기에 파견된 관찰사가 도내 모든 고을을 관할하면서 ， 외관들을 포펌 

짧딸하고 있었고， 고을에 파견된 수령 상호 간에는 행정적으로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 

은병렬적인관계였다. 

8도제가 확립된 이후， 경기관찰사가 근무히는 경기감영은 본래 수원에 있었다 r세종실 

록」 지리지 각도 도총조에 의하면， 각도의 감영 소재지를 치사모지置려某tili라 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경기는 수원이 감영소재지임을 밝히고 있다 r세종실록」을 보면， 광주도 한때 감영소 

재지였음을 알 수 있다 1448년(세종 30)에 감사겸목법을 시행하띤서 논의하는 내용에서 경기 

는 이미 수원의 옛 감영을 혁파하고 광주로 감영을 옮긴 것이 확인되며， 감사겸목법이 시행 

되면서 조혜웰핀‘가 경기관찰사 겸 판광주목사에 제수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광주가 감영소재 

지였음을알수있다. 

조선 전기에 굉주에는 정3품의 목사와 함께 종5품의 핀관과 종6품의 유학교수관이 1명씩 

파견되고 있었는데， 감사겸목법이 시행되던 시기에는 별도의 광주목시를 파견하지 않고 경 

기관찰사가 광주목사의 직을 겸하여 수행하였다. 경기관찰사는 경기감영과 경기도 내의 외 

관인 도사 1, 목사(대도호부새 4, 도호부사 7, 군수 7, 현령 5, 판관 5, 현감 14, 찰벙. 3, 역승 3, 

교수 11, 훈도 26, 심약 1, 검률 1 등에 대한 포펌권을 갖고 있었다. 

한편 1455년(서1조 1)에는 고려 말의 익보제를 취함에 따라 광주는 좌보로서 양주(후보) . 수 

원(전보) ’ 원주(우보)와 함께 중요시되었다 1466년부터는 진관체제가 창설되면서 광주진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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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히-에 여주목 이천도호부 . OJ딴군괴- 음죽 지평 - 영:지 죽산 , 과천현을 두었는데， 이는 

지방행정과는 별도로 군사조직상의 편제에 따른 것이었다. 진관체제란 거진을 중심으로 주 

위의 여 러 진을 소속시킴으로써 자전지수EI戰 (1대하는 독립적인 군사거점의 성격을 갖도록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세조 때 진관체제가 확립되띤서 광주진관이 확정되었다 그리하여 

광주목사는 병마첨절제사를， 이외 수령들은 병마동첨절제사와 벙마절제도위를 겸하였다. 

광주목사는 행정적으로는 광주목의 책임자였지만 군시상으로는 광주진관의 벙마첨절제사 

를 겸하여 여주 · 이천 . OJ근의 동첨절제사 광주(판관) . 여주(판관) . 지펑 · 음죽 · 양지 · 죽 

산 · 과천의 절제도위 등 예하 8개 군현을 통할하였다. 광주목의 관내만을 통솔하는 광주벙마 

절제도위는 광주판관이 겸하고 있었다. 광주목은 조선 전기를 통하여 행정구획상으로는 광 

주목으로， 군사편제상으로는 광주진관의 관부로서 대체로 16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 

굉주는 정묘호린- 직후부터 군사적으로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호란이 수습되면서 

1628년(인조 이에는 광주목사로 하여금 남한산성 방어사를 겸하게 하고， 읍치를 산성으로 옮겨 

산성의 방어태세를 갖추어 갔다. 아울러 인조반정 이후 대청강경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수어 

청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1636년에는 광주목시를 광주부윤으로 승격시켰다. 그런데 행정책임 

자인 광주부윤과 군사책임자인 수어사의 이원체제는 업무 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부적용낙을 

유발시켜 문제가 자주 제기되었다. 결국 1683년(숙종”에 남한산성 응행절목에 따라 수어경청 

을 폐지하는 동시에 그곳에 두었던 군기를 산성으로 옮기고 광주부윤을 유수로 승격시켜 행 

정과 군사를 담당케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유수직의 품계가 높이- 재신을 피찬히-기 때문에 

자주 교체되어 군무가 소홀해진다는 등의 폐단이 지적됨으로써 ， 7년만인 16SX)년에 다시 광주 

부윤을 두고 전과 같이 이원체제로 환원하였다. 그 후 영조 때에 이르려 양역변통의 논의가 

활발히케 이루어져 마침내 1750년(영조 2이 균역뱅이 실시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비를 줄여보 

자는 뭇으로 다시 광주유수를 임명하여 수어사를 겸하게 하고 행정과 군사의 일원적 지휘체 

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그러나 역시 전과 같은 문제가- 노출되어 1579년에 다시 유수를 혁파하 

고부윤을두었다. 

광주에 유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정조 때에 이르러서이다 1793년(정조 17)에 수원 

부를 유수부로 승격시킨 정조는 이어 광주의 군비체제도 정비하고자 했다. 1795년 8월 정조 

는 제신회의를 소집하여 국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바로 군정이라고 하면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수어청의 변통문제를 제의하고 제신들의 의견을 물었디 이에 대하여 제신들 

이 논의한 결과 마침내 수어경청을 혁파하고 광주부를 승격시켜 유수로 하면서， 아울러 그 

시행 지침을 세밀히 작성케 하여 광주부유수 겸 남한수어사출진절목을 작성 보고하니 ， 이로 

써 광주부 유수관은 관제로 정착되었다 이 시기의 관안에는 광주부가 외안이 이닌 내안씨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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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재되어 있다. 즉광주유수는 지방관이 아닌 경관이었다. 

남한산성 및 광주를 주관하는 광주유수는 한성부와 같은 정2품의 품계를 받았으며， 광주 

유수가 수어사를 겸하여 군무를 주관하였다 또한 광주유수부에는 종5품의 판관을 두어 행정 

실무를 주관하게 하였고， 종9품의 검률 1맹을 두어 사법행정의 실무를 담당토록 하였으며， 00 

명의 서리를 배속하고 있었다. 굉주부에 수어청을 설치히고 광주유수로 하여금 수어시를 겸 

임케 하여 휘하의 군대를 통솔하도록 하였는데， 유수가 통솔하는 군대는 일반 행정조직과는 

별도의 지휘체계가 수립되어 있었다 「대전회통」에 의하면， 수어사 1명(정2품， 유수 겸임) , 중군 

1명 (정3품)， 진영장 3명(정3품， 전영장은 본부 판관， 중영장은 양주목사， 후영장은 죽산부사가 겸함)， 별장 

2명(여주목사， 이천부사가 겸함) ， 파총 2명， 초관 26명， 교련관 17명， 기패관 19명， 별군관 9명， 수 

칩군관 61명 등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1895년(고종 32) 갑오개혁 이후 새로운 행정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지방제도도 개편되었다. 

전문 6조의 칙령 %호로발표된지방제도의 대개혁으로 8도제가 23부제로개편된 것이다. 이 

개편에서 종래의 부목군현은 군으로 통일되었고， 23부에는 관찰사 1명씩을 두어 23부와 군의 

이원적 구성을 이루었다. 광주는 종래의 광주부에서 광주군으로 바뀌었다 9월에 칙령 164호 

로 공포된 「군수관등 봉급에 관한 건」에 의거 ， 제1등군으로 되었다. 그러나 23부제의 새 지빙

제도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 실시 1년 여만에 폐지되고， 1&XXl년 8월 칙령 제36호로 발포된 「지 

방제도 관제 봉급 정비개정의 건」에 의해 다시 개편 13도제로 개편됨에 따라 광주는 다시금 

1등군 고을로 광주군이 되었다. 

2 경역과면리제 

r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굉주목의 사방 경계는 당시의 고을읍치(현 하남시 춘궁동)로부 

터 동은 Oc}근 용진까지 %리이고， 서는 괴천을 지니- 수원과 경계하고， 성꽂까지는 85리이며， 

남은 이천 양지까지 45리이다 북은 양주까지 11리로서 동서가 115리， 남북은 56리이다 광주 

목의 경역이 경기도 내에서 양주와 더불어 가장큰 대읍이었던 것만은확실하다. 

조선 초기 광주목 관할의 행정구역은 동으로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이수 

두)에서 서쪽으로 경기만까지 연속되어 있었다. 마재 인근의 봉안역과 현 창우리로 추정되는 

나루터인 도미진을 관내에 두고 있었으며 특성상 해안에 입지할 수밖에 없는 염소가 소속되 

어 있었다. 염분 하나와 2곳의 염구를 가진 염소는 지형상 경기만에 면한 성꽂 앞 간석지에 

있었을 것이다. 조선 후기의 r여지도서」에서는 광주의 경역에 대해 동으로는 이천 경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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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끼지 70리 ， 서로는 과천 경계에 이르기까지 30리， 남으로는 용인 경계에 이르기끼치 40 

리， 북으로는 양주 경계에 이르기까지 30리라고 하였으며， 서쪽으로 경도京때， 즉 서울까지의 

거리는 40리이고， 경기 감영까지는 50리로한나절 걸리는거리라고히-였다 

광주 관할지역 소속의 면별 명칭을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r여지도서」로， 경안띤， 

오포띤， 도척딴， 실촌면， 초월면， 퇴촌띤， 초부면， 동부띤， 서부띤， 구천면， 중대띤， 세촌띤， 

돌마면， 닥생면， 대왕면， 언주띤， 의곡면， 왕륜면， 월곡면， 일용면， 북방면， 송동면， 성꽂면 등 

23면이 보인다 r호구총수」에는 23면과 131리 3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23면은 경안띤， 오포면， 

도척 면， 실촌띤， 초월띤， 되촌면， 초부띤， 성내남동내， 성내북동내， 동부면， 서부띤， 구천면， 

중대면， 세촌띤， 돌마면， 닥생면， 대왕띤， 언주띤， 의곡면， 왕륜띤， 월곡띤. 북벙면. 성꽂면 등 

으로 r여지도서」와 띤의 수는 동일하지만 일용면괴- 송동떤이 빠지고 대신 성내남동내와 성 

내북동내가 추가되어 있다. 일용면과 송동면이 빠진 것은 1789년 정조가 수원부 신읍치를 팔 

달산 동쪽으로 옮기고 광주의 송동면과 일용연을 수원부에 이관하는 등 신도시를 진흥시키 

기 위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진 결과이다. 

18세기 말에 간행되고 19세기 중엽에 중간된 r남한지」에 의히면， 광주 전역을 지역별 위치 

에 따라 상도 · 중도 · 히-도의 3구역으로 나누고 싱도에 7띤(경안 오포 도척‘ 실촌 초월， 퇴촌‘ 초 

부) , 중도에 9면(동부 서부 구천 중대 세촌 돌마‘ 낙생， 대왕 언주) ， 하도에 7면(의곡 왕륜 북방， 월 

곡. 성꽂 일용 송동) 도합 23띤을 분속 설치하고 있다. 이 자료는 하도 7띤 중 일용띤과 송동면 

이 1790년(정조 14) 수원부로 이속되기 이전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15XXl년에는 칙령 제49호로 빌포된 「지방구역 정리의 건」애 의해 조선 초기 이래 실시해 오 

던 두입지제를 폐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하게 되었다. 두입지제란 견아상입지제라고 

도 히는데 행정구역을 마치 개i의 위아래 이빨처럼 서로 엇물리는 모OJ을 본 돈 것으로 한 

고을이 길게 디-른 고을로 뻗어 들어가고 또 그 고을은 또 다른 고을로 길게 엠어 서로 엇물리 

게 경계를 정히는 제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지방관이 모반하였을 때 인접한 다른 고을 

에서 진압 공격하기 쉽도록 한 것인데 조선시대에도 이 방법을 채용하여 지빙의 구획을 정 

하였던 것이며， 이제 그 두입지제의 실시로 말미암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대폭 정리， 개편 

하게된것이다. 

광주의 조선시대 월경지(비지)와 견아상입지(두입지)는 내륙에는 광주목의 직촌 초부면이 

양주 동남쪽 소속읍과의 거리기-40리였으며 연해에는 광주목의 직촌 성꽂띤이 안산에 연해 

있었다. 종래 광주의 두입지였던 초부면은 잉:주군에 월곡 · 북빙 성꽂 등 3띤은 안소반에 

각각이속되었다 이로써 광주군은 17면만 포용하게 된 셈이나 성내각리와동부 경안띤의 일 

부를 합쳐 군내 면으로 편성 결국 18면으로 구성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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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지배세력 등장과 영향력 

광주는 수도 한양의 동남부 지역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규모가 큰 고을이었다. 광주에 남한 

산성이 축성되고 군사 요충지로 중요시되어 유수부로 승격되었으며 개성 · 강화 · 수원과 함 

께 서울을 방어히는 4대 군사 요충지로 기능하였다. 사회경제적으로도 광주는 18Ail기 이래 

한OJ-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증가와 상품 화폐경제 발달의 영향으로 부도심지의 역할을 수 

행하였다. 왕도의 직할지이자 군사 , 행정상의 요충지로 기능해 왔고 또한 중앙 정계에서 활 

동하던 유력한 정치세력의 재향 기반이기도 하였다. 

광주를 포함한 경기지역의 사족은 흔히 삼남지역이라 불리는 경상 충청 -전라지역의 사 

족에 비해 존재 양상을 달리하고 있었다. 대체로 삼남지역의 사족은 향안햇ß案을 중심으로 한 

사족 지배질서를 구축해 나갔던 데 비해 경기지역의 시족들은 서울의 경저京때와 향촌의 향 

저뼈때를 각기 경영하며 존재하였다. 즉 이들은 향촌에 세거의 터전을 마련하여 거주하다가 

관직으로 현달하면 생활기반을 한양으로 옮겨갔지만 향촌에 존재한 그들의 선영 등을 지속 

적으로 관리하았고， 정치적 피화기 등에 잠시 머무는 지역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r주자가례」에 대한 이해의 확산 과정 속에 17세기 중후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형성하였다고 

알려진 동족마을의 등장이라는 향촌 내의 변화성과 함께 정치적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이 

지역 사족의 동향을파악하는데 주목해야할요인임을말해 준다. 

조선 건국은 광주지역 재지세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거해 왔던 여러 성씨들은 정치사회 

적 격변 과정에서 대부분 그 기반을 잃고 쇠락해 갔고 일부 성씨만이 신왕조의 정치세력으로 

다시 휠-통을 재개하였다 15세기 광주지역 재지세력의 동향에 대해 r서l종실록」 지리지에 나 

타난 굉주의 성씨를 보면， 토성은 이李 · 안安 · 김金， 가속성川IJ램姓은 박朴 · 노땀 · 장3끓， 밍-성亡 

따은 윤尹 석石 · 한훼i 지바 소素 등이다. 고려 말의 혼란 과정에서 지역적 기반을 잃어버 

렸던 밍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지역 시촉의 재편이 매우 급속하게 이 

루어졌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또한 조선 건국 이후 중앙집권화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토착 

성씨들도세력 분화과정을겪었다. 대체로광주지역의 성씨 가운데 조선에 들어와사족으로 

지위를 유지한 가문은 토성 중에서 이씨와 안씨였다. 이러한 토성의 재편과 함께 광주지역 

재지시촉의 동향에서 주목할 점은 16세기 이후 새로이 이주해 온 이성移姓들이 성장하여 이 

지역의 유력세력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대체로 성씨의 이주는 조선 전기의 경우 균분상속 

제의 사회적 관행에 따라 혼인을 통한 재산의 분급 등을 통해 새로운 지역으로 자신들의 근 

거를 마련해 나갔다. 이 시기 굉주지역에 새로 이주한 성씨들로 이후 활동을 주목할 수 있는 

가문으로는 능성구씨， 동래정씨， 순흥안씨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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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광주 사족의 판도에 커디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임진왜린과 병자호란 두 차 

례에 걸친 전련-의 충격과 향촌사회의 변화， 중앙에서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한 사림정치 

의 전개는 이 지역 사족세력의 동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훈구적 성향의 기문들이 주도했던 

이전의 싱-황이 이거성씨가 중심이 된 사림계의 주요 가문에게 향촌의 주도권이 점차 넘어가 

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시기는 사림정치 전개 과정에서 니-티난 붕당朋짧 간의 분립이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때이기도 하였다. 광주지역 사족도 디_OJ댄f 정치적 성향을 지닌 가문 

이 나타났고， 중앙 정국의 상황에 따라 가문의 성쇠에 직접적인 영호t을 받았다. 

4.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1) 임진왜란 

(1) 왜란의 피해상 

1592년(선조 25) 4월 13일 조선 침략 선봉군 1만 7JXJJ여 명을 태운 일본 군선 700여 척이 부 

산 앞 바다에 나타났다 다음 날 아침 왜군이 해안에 상륙하면서 임진왜란은 시작되었다. 개 

전 초기에 조선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없었으므로 왜군은 승승장구하았다， 그러나 1593년 1 

월 8일에 조 · 명 연합군이 평 OJ을 탈환히띤서 전세는 뒤집혔다 서울까지 후퇴한 왜군은 2월 

행주산성에서도 패하자 강화 회담을 제의하면서 후퇴했다. 

일본은 15%년 9월 평화회담이 결렬되자 1597년 정월에 15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재침을 

기도하였다. 왜군은 이번에도 직신에서 북진이 좌절되자 남쪽 해안지역으로 후퇴하였다 그 

리고 1598년 11월에 노량해전을 끝으로 왜군이 총퇴각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많많秀곰의 무 

모한 침략야욕으로 시작된 7년간의 피비린내나는 전쟁은 막을 내렸다. 조선은 국외 정세에 

무관심하고 군비를 게을리 한 결과 7년간 전쟁으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피해 

는 한양뿐만이 아니었다. 한양이 수복된 이후에 집계된 상황에 띠르면 조선은 전국토의 절반 

이상이 왜군에게 피해를 입었다. 328개의 행정구역 가운데 무려 181개 (55，2%)가 피해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 기는 37개 읍 가운데 %개 읍(9-1 . 6%) 경상도는 67개 읍 가운데 48개 읍(71 . 6%) 

이 피해를 입어 이 지역 백성들의 고통은 더 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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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의 피해가 극심했던 이유는 경기가 서울로 진입하는 경로였기 때문이다. 당시 광 

주는 진관체제에 따라 경기의 거진巨鎭으로서 여주 · 이천 · 양근 · 지평 · 음죽 · 양지 · 죽 

산 -과천 등을 관할하고 있었다. 광주가 관할하던 곳은 대부분 왜군이 북상히는 경로에 있는 

지역이었고， 그 결과 매우 심한 피해를 입고 말았다 ."J 

한편 전쟁 피해 이외에 광주지역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것은 토적土댔들의 발호였다. 전쟁 

이 장기화되면서 식량난으로 인한 기근이 악화되고 민심도 흉흉해지면서 전국 각처에서 토 

적이 일어났다. 1594년에 “광주 · 이천 . OJ근 · 죽산에 토적이 성행히-여 살육과 약탈을 자행 

한다，" .;，)는사헌부의 지적처럼 광주주민들은토적이 횡행하면서 더 큰고통에 빠져들고 있었 

다. 더구나 당시 악명이 높던 현몽玄쫓이 이끄는 토적들이 광주 이천의 산골을 근거지로 하 

여 활동하면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현몽은 경기에서 활익t하는 적괴爛단 중에서 가장 사님

다고 일려진 인물로서 후환이 두려워 신고를못할정도로큰세력을형성했다. 관군官軍이 많 

은 도적들을 소탕하여 평정했을 때에도 현몽만은 끝내 잡지 못했다고 한다. ’ )1 

(2) 광주주민의활약 

광주가 왜군의 공격을 받은 때는 1592년 4월부터 1593년 5월 사이 였으며， 1592년 7월에는 

‘함주l원州(광주 함락)’ 4.!1라는 표현을 쓸 만큼 매우 큰 피해를 입 었다. 왜군은 1592년 5월 3일에 

수도 한성에 입성했다가 1593년 4월 18일부터 한성에서 철수하여 중로를 경유하여 경상도로 

남하했다 조 명 연합군이 한성에 입성한 날이 4월 20일이며 선조가 환도한 때는 10월 1일 

이었다. 그러므로 한성의 진입로에 있던 광주는 왜군이 한성을 점령 철수한 전후에 큰 피해 

를입었던것이다. 

그렇다면 광주 주민들은 임진왜란 초창기 승승장구하던 왜군의 침입에 어떻게 맞섰을까? 

「남한지」에 따르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광주목사는유지-신柳엽新이었는데， 

안악군수로 부임한 상태였다 이해 6월에 임시로 섭주사빠州事 박선朴宣이 부임했으나 7월에 

왜군이 침입하자 %딴군 이원현으로 도망갔다. 또 7월에 어득해뀔得海가 임시로 부임했다가 

왜군과 싸우다 전사했다고 전하고 있다. 냉 이 기록에서 주목되는 사항이 바로 목사 어득해가 

38)서인한 r王辰f鋼L빠，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 15m， 2(J)쪽 
39) r.선조실록」 권42 ， 선조 2f:，년 9월 제축 
애) r선조실록」 권55 ， 선조 TI년 9월 2f:，일 신축 
,1) r.선조실록」 권56 ， 선조 TI년 10월 9일 계축 . r.선조수정실록」 권28， 선조 TI년 12월 1일 갑진 

‘,2) r.중정남한지」 권9， 성사조선 선조 25년 
'3) r.중정남한지」 권6， 영환조선조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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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군과 싸우다 전사한 부분이다. “섭주사 어득해가 용진떼1\에서 왜군과 씨우다가 추격하여 

또미진에 이르렀으나 군사기- 패히띤서 전사했다”고 적고 있디 “ 용진진패센짧은 힌강 상류에 

있는 진으로 이천부사 변응성邊j띤星이 승권엽ífl들과 함께 지키던 곳이었고， 도미진은 현 남양 

주시 조안면에 있던 진이었다. 비록 어득해가 광주 도미진에서 패해서 전사히는 사태가 발생 

했으나. 지휘관이 전사할 정도였다면 이 무렵 광주 주민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으리 

라고 예상된다. 실제로 r조선왕조실록」에서는 굉주에서 일어난 의병에 대한 기록이 있어 주 

목된디 1592년 9월 경기관찰사로 부임한 심대沈샘는 이정암 · 김천일과 함께 서울 수복작치 

4 계획히면서 광주 파주 양주 의뱅을 이끌고 한성을 협공하고자 했다， βl 

광주에서 조직된 의병은 1592년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했디고 여겨진다. 1593 

년 12월 비변사는 선조에게 경기감사 이정형삽E빨의 장계를 인용히-띤서 “장단 · 양주 · 괴

천 · 금천 · 광주 등의 주민들이 모두 적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의병을 규합 

하거나 수령의 지휘히에 매복 공격을 펼쳐서 참획한 수급이 많으니 매우 가상합니다.고 히띤 

서 광주 및 해당 지역의 군졸 · 주민에게 요역짜g을 김해주는 특전을 내리도록 건의했고， 선 

조기- 흔쾌히 수락했다. ι 요역이란 국기-기- 필요에 띠리- 민의 노동력을 대가없이 정기 혹은 부 

정기적으로 정발하는 인서lA빠의 하나로 개별 민호에 부괴되었다. 굉주지역에서 일어난 의병 

드의 존재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말굽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선조는 전쟁 

중 공로를 세웠는데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짖아내어 보고하도록 했다 1599년 12 

월 경기벙어사 권준챔俊이 선조에게 광주에서 활약힌- 의벙들의 존재를 알리게 되었다. ’-) 

지금 광주에 사는 전 주부 이응길(李應놈) 등 25영이 연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도성이 

함락되고 고을들이 짓밟힐 때， 이 고을에 실던 내금위(內禁倒 권응원(權應元) . 구진(具繹 등이 의리를 앞 

세우고 군대를 모집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한양을 왕래하는 적을 무찔러서 잠실한 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권준이 찾아낸 이 사람들은 도내 사람들에게 자세히 탐문하고 조사한 결과였다. 더구나 권 

준이 찾아낸 권응원 · 구진 등은 왜군이 1592~ 1593년 사이에 정릉11， 1縣을 파헤쳤을 때에 왜군 

을 퇴치한 공로도 세운 사람들이었다. 더 이상 사료가 없어서 이들에 대한 포상이 어떻게 이 

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례는 광주지역 의병들의 활약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이 지체만으로도 대단히 귀중한 지-료기- 아닐 수 없다. 

1Í1 r.중정남한지j 권9， 성사조선 선조 2')년. 
β) r선조실록J 권30‘ 선조 2')년 9월 21 일 부인 
씨 r선조실록」 권‘@선조 26년 1 2월 1일 경술 
n r.선조실록」 권 1 20，선조 32년 12월 10일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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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한산성의위상강화 

1593년 1월 저1 2차 평양성전투에서 승리한 조선은 왜군의 침입에 무력하게 무너진 방어체 

제를 전면 재검토했다 그중 성곽의 방어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필요성을 절감했다. 병력과 

무기 면에서 조선보다 우세한 왜군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산성이 절대적으로 팔요했던 것이다. 

정책적으로 조선의 성곽을 재정비하자고 적극 나선 사람은 당시 전시 책임자인 영의정 유 

성룡이었다. 산성의 이점으로 제시한 사항을 보면 첫째 높은 곳에 있어 적을 내려디- 볼 수 있 

기 때문에 왜의 장기는 무용지물이 된다. 둘째 토산土山이나 구름사다리를 놓을 곳이 없어서 

성 안의 동정을 정찰하지 못한다. 셋째 왜군이 비록 용감해서 돌격전을 잘해도 산 밑에서 기 

어오르다보면 성 밑에 이르러 기진맥진하게 된다 " 무엇보다도 그가 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에는 신성이 적을 막음과 동시에 백성을 보호히는 효괴를 거둘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산성을 이용해 ‘어적媒敵 과 ‘보민保民’ 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청야입보책 

을 제시하였다. “비록 적이 한 도에 기득해도 완전한 읍이 많이 남을 수 있는n .rJ l 벙책으로 주 

목한 것이다. 더구나 조선은 왜군이 피축지세로 도성까지 밀고오자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 가 

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당시 피난지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태가 위급할 경우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가서 명에 의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때 유성룡은 선조에게 “임금께서 우 

리 땅을 단 한 걸음이라도 떠나신다면 조선 땅은 우리의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동북의 

여러 도가 건재하고 호남지방의 충신스러운 의시義土들이 며칠 안에 일어날 댄데 어찌 경솔 

히 나라를 버리고 압록강을 건너는 일을 의논하겠습니까?’라고 눈물로 호소했디까 그러므로 

전시 책임자였던 유성룡이 선조가 환도한 후에 도성 방어에 주력한 것은 국왕의 피신이라는 

극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였고 그 일환으로써 가징 먼저 주의를 기울인 부분이 경기지역 

이었다 

조선 전기 진관체제에서 경기는 도성을 감싸는 외곽지대로서 수도 방어에 집중하도록 진 

鎭이 설계되었고， 곳곳의 관빙뼈防이 서로 성원하는 형태를 띠었다. 예컨대， %딴의 남산南山 

과 용인의 석성石城은 피-사산성 및 남한산성과 서로 성원하는 형태였다. 그리하여 1592년 10 

월유성룡이 수립한도성수복작전도경기의 여러 읍들이 동 · 서 · 남 3면에서 서로호응해 적 

의 형세에 따라군사를니-누거나또는 연합히-여 공격히는방법이었다. 이때 광주는과천 금 

11') 조정기 r.서얘 유성룡의 국방정책 연구J ，단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lçm, 112- 11 3쪽 
19) 유성룡 r정비록」 권7， 진사록， 聊뺨양路之뺑且請0%갚山城以훌保깐:싸〈王辰) . 
제) r.선조수정실록」 권26，선조 25년 5월 l일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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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 수원 · 앙천 · 용인 · 안성의 군대와 함께 남쪽을 막는 임무를 담당하도록 했디_ o; p 

유성룡은 도성 수복 이후에도 도성 방어작전으로서 이 계획을 그대로 활용하고지- 했다. 한 

강 이남에 주둔하면서 한성을 호시탐탐 엿보는 왜군을 막아내기 위해 도성을 감씨는 경기지 

역의 방어력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조에게 광주의 남한산성， 수원의 독성， 금 

천의 금지산을 활용하여 호남을 방어하자고 건의했다. ν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경기의 군 

인들을 한 곳에 모아 군사 조련을 실시했다 1597년에는 직접 남한산성을 답사한 후 선조에게 

남한산성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성곽을 보강히도록 건의히-여 남문과 수구분은 수리 

되었으나 전쟁 중이어서 물력과 인력을 동원하기에 한계가 있었다.에 그 결과 현재 모습으로 

대대적인 개보수를 한 것은 이괄의 난을 겪고 난 1624년(인조 2)이었다. 

2) 병자호란 

(1)병자호란의 전개 

병자호란은 비록 2개월 여 민에 끝났지만 전쟁이 님긴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은 임진왜란 

못지않게 심각했다. 국체의 상징인 국왕 인조를 ‘오랑캐 추정 쯤으로 여겼던 청 태종 홍타이 

지에게 ‘삼배구고두三拜)L 1111頭’ 라는 치욕적인 항례附1뿔를 올렸고， 최대 50만 명에 이르는 사서 

인士파A들이 포로로 잡혀 청으로 끌려갔다. 

청군의 선발대가 압록강을 건너 의주에 다다른 것은 1636년(인조 14) 12월 8일의 일이었다 

정묘호란 이후부터 조선을 치밀히케 ‘연구’ 해 온 청은 조선이 유사시 강화도로 들어가려 한 

다는 것을 간파하여， 그것을 차단하고 인조를 속히 사로잡기 위해 질풍같은 속도전을 강행했 

다 13일 적이 평양에 당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부터 조정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창덕궁 

에 머물던 인조가 피난을 준비할 당시 청군 기마대는 이미 양철평없짧H현 서울시 은평구 녹번 

동)까지 들이닥친 상태였다. 인조가 강화도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서， 겨우 남대문 부근에 이르 

렀을 때 청군은 김포에서 강화도로 이르는 길을 이미 차단했다. 이에 최맹길이 홍제원으로 

가서 청군 장수들을 만니- 시간을 끄는 사이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세 

5치세1) 조정캉캠기기l ‘ r꺼서 
커E꾀2긴) r.선조실록」 권43 . 선조 2b년 10월 깅일 임인 
컨) r.선조실록」 권.85 선조 30년 2월 25일 병술 
').1) r청태종실록」 권33.숭덕 2년 1월 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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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리 

수진리 

남한산성 농성 초기 상황도(1636. 12. 15~3이 

"". ~ 
’*“’ 

;까지리 

범례 
P 흩린대징신경진군 
함 호위대장구갱문 
lJ7 수어시이시액군 
P 어영부AI 윈두g군 

ε::::. 정군 선를무대 집g지 

칭문죄의근집g지 

1mT" 성군울잭경게선 

광지원리 

남한산성에 들어온 직후부터 산성에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다시 강화도로 갈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김류 등 일부 신료들은 남한산성을 버리고 강화도로 가야 한다고 채 

근했다 산성이 비록 험히-지만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식은 한강 물이 아직 녹지 않아 배가 하루에 한 편 밖에는 운행할 수 없다는 것을 들어 강화 

도 행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홍서봉도 ‘남힌산성이 천하의 요새’ 임을 강조히고 다만 지들이 

장기간 포위히는 것이 걱정이라고 지적했다.셈 

남한산성을 버리고 다시 강화도로 가자는 주장은 수그러들었다. 청군이 곧바로 산성으로 

들이닥쳤기 때문이었다 15일 인조의 입성 시실을 인지한 청군 선발대는 남한산성으로 달려 

갔다. 이때 도도， 요토등의 병력도 잇따라도착하여 성을포위했다. 그들은남한산성 주변에 

목책을 설치하여 성과 외부의 연결을 차단했고 남한산성은 곧 고립되고 말았다. 17일 적병이 

님문 부근으로 몰려오자 조선 조정은 도체찰사 김류 등 4명의 대장에게 군대를 나누어 파수 

토록 조처했다 동문은 신경진 서문은 이시백 남문은 구굉 북문은 이서에게 각각 방어를 

쥐) r남한일기J ， 병자 12월 l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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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서문전투도 

맡겼다 인조는 약 1만 4 cxx)명의 병력을 각각 3. CXX)명씩 니-눠 각수비군 진영에 배치히고 기 

타 문무백관과 종실 노비들까지도 각 성문의 벙어에 협조하도록 조처했다씨 그러나 왕실 가 

족과 역대 선왕들의 신주피1 1 1또가 피난해 있던 강회도기- 힘락되고 벙시들 시-이에서 출성해이: 

한다는 외침이 나오면서 인조에게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2) 주요 전투 전개 상황 

CD 남한산성 북문 부근 전투 

조정이 여전히 포위되어 있고 지원병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1636년 12월 28일 북문 부 

근에서 비교적 대규모의 접전이 벌어졌다， 청군은 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도 성문 주변에 

수시로 출몰하여 조선 군병이나 민간인들을 사로잡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일 도 

체찰사 김류는 북문 아래에 있던 청군에 대한 공격을 지휘했다 청군은 사로잡은 조선인 가 

'i6) 유재성 11청지호란써，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6 ， 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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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노약자와 우마 일부를 북문 아래의 골짜기에 방치하여 조선군을 유인했다 적의 유인계 

임을 제대로 알지 못한 병방兵房 비장牌將 유호는 김류의 위세를 빌어 장졸들을 북문 아래로 

내몰았다. 약 %명 이상의 정예 장졸들이 강박에 떠밀려 성 밖으로 달려 내려갔다. 그들이 

포로와 우마를 거두어 돌아오려는 순간 적의 복병이 들이닥쳤고 조선군은 대부분이 도륙되 

었다. 당시 조선 징졸들은 충분한 화약을 소지히지 못한 상태에서 청군의 역습에 휘말린 데 

다 내려왔던 오르막길로 후퇴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엄청난 희생을 내고 말았다.뉘 수백 명의 

정예병을 앓었던 이 전투를 계기로 산성의 사기는 크게 떨어지고， 비변사 신료들은 더더욱 

청군과의 화의에 매달리게 되었다.냉 

@쌍령전투 

남한산성에서는 구원군을 학수고대했지만 외부의 병력은 이런저런 이유로 산성을 제대로 

‘구원’ 하지 못하고 있었다. 1637년 1월 초 벨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청군은 1월 12일 헌 

릉과 탄천 일대에 배치했던 병력의 일부를 빼서 수원 -용인 - 여주 -이천 방면으로 돌려 구 

원병의 도래에 대비히는한편산성의 서문과북문부근에 병력을증강배치했다.떼 

청군의 포위 병력이 증강되는외중에 그나마산성에 가장근접했던 부대는 경상좌병사 허 

완과 우병사 민영， 충청병사 이의배 등이 이끄는 병력이었다. 총 3~4만 명으로 추정되는 대 

군이었다.씨 당시 총사령관 격이었딘 경상감사 심연은 전 서윤 도경유를 종사관으로 삼아서 

군중의 일을일임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진군을 독촉하여 원방의 군사가 아직 도착하지 않고， 군량도 제대로 챙 

기지 못한 상태에서 행군했다. 더욱이 삼님에서 광주 쌍령쪽으로 행군하면서 척후병을 활용 

하지 않았다 사실상 적의 동횡t을 제대로 파익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한 행군이 이어졌다. 

생-령에 이르러 민영은 오른편 산등성이에 진을 치고 허완은 왼편 낮은 곳에 진을 쳤다. 병 

사들에게 각각 2냥씩 화익띨 나눠주었다 1월 3일 아침 청군 선봉 33명이 목방패木防牌를 가지 

고 남산 상봉에 나타나자 이군이 일제히 사격을 가하니 적은 주춤하고 물러갈 상황이었다. 하 

지만 문제는 화약이 떨어진 점이었다. 병시들이 화약을 달라고 잇따라 소리치자 적이 달려들 

기 시작했다. 적병은 이군이 설치한 목책을 향해 돌격해 오기 시작했다. 안동영장 선세강宣世 

鋼 등이 급한 김에 회잘을 연달아 쏘았으니- 모두 방패에 맞고 말았다. 적병은 아군 진지 속으 

57) r.급보이후일록」 ， r병지록J ， 병자 12월 28일‘ 
58) r.급보이후일록」 ， r병자록J ， 병자 12월 28일 
59) 유재성 r병자호란λb ， 국방부 전시펀찬위원회 ， 1웠， 150쪽 

(i)) r.하담파적록」에는3만 r연려실기술」에는 4만으로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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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난입했고， 아군 포수들은 제대로 사격히-지도 못한 채 무너졌다. 적병이 난임하지- 죄벙사 

허완은 달아나려다 말에서 떨어져 피살되었다. 적군이 민영의 진영으로 돌격히-자 병시들은 

일제히 사격하여 적을 주춤거리게 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화약은 곧 떨어지고 말있다， 그런 

데 홍1급히 화약을 다시 분급하는 과정에서 화약이 폭발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의 외중에 

사망하는 병졸들이 나오고 진중은 동요했다. 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돌격전을 감행했고， 

민영은 전사하고 조선군 진영은 거의 궤멸되었다 .1 

척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적절치 않은 지역에 설진設11 111한 것， 화약을 충분히 분급하지 

않은 것 등이 복합적으로 직용하여 어처구니없는 패전을 부론 것이었다. 최소 수천 명의 벙 

사들이 죽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I.!.l 워닥 많은 시신이 쌓여 1637년 4월까지도 수습이 제대로 아 

된 상태였다 4월에 이르러 예조에서 사람을 모집하여 쌍령과 험천 등지에 쌓인 시신을 거두 

어 묻고관원을보내 제사를올리자고건의했다 ” 

비록 ‘천혜의 요새’ 지만 확실히 ‘준비’ 되지 않았던 남한산성에서의 저항은 그야말로 처참 

했다. 일상적인 추위와 점차 다가오는 굶주림의 공포 잎에서 조선의 저항 의지는 날로 시-그 

라졌다. 고대하는 구원군은 오지 않는 가운데 산성 주변에서 벌어진 소소한 전투에서는 몇 

차례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북문 골짜기와 쌍령 등지에서 벌어진 비교적 대규모 전투에서 

는 참패하고말았다. 

펑소 피난처로 준비했던 강화도로 들어가지도 못했던 것에서 드러나듯이 인조와 조정은 

전쟁의 시작과 수행 과정에서 많은 난맥상과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 과정에서 남한산성과 광 

주 주변의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조정에 대한 접제 때문에 시달렸던 것은 물론， 전 

쟁 자체로 인한 피해도 가장 혹심하게 입었다. 죽거나 다치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 

다 호란이 끝난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떠도는 참상을 겪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 

나면서 조정은 남한산성을 다시 수축하려 했고， 그 과정의 부담 또한 광주 주민들이 젊어져 

이:했다. 

(11) r인조조고사본말」 ， r연러실기술」 

(,2) r인조실록」 권36 ， 인조 16년 1월 15일 기묘 
(ò) r인조실록」 권.)4， 인조 15년 4월 7일 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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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일제강점기 

일제의 강압으로 주권을 상실한 한국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제창 등 국제정세 변화에 민 

감한 반응을 보였다. 동경에 유학 중이던 학생들이 2 . 8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 운동이 

국내에 확산되어 3.1운동이 일어났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킴으로써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던 약소민족에게 영향을 주어 약소민족 해방운동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3.1운동 이후에는 평화적 -시위적인 운동이나 외국의 도움으로 조국의 독립을 성 

취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즉 일제와 대항하려면 민족적 단결과 교육을 통한 각 분 

야에서의 실력 양성만이 절실하다는 자각 아래 이후의 민족운동은 실력양성운동으로 집약되 

었다. 민립대학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의 계몽 

운동 역시 실력양성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글 보급을 통한 문맹퇴치운동 및 

브나로드운동이 한 예이다. 또한 야학은 교육구국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에 설치된 비공식교 

육기관으로발전하였다 

1. 3 . 1운동 

광주지역의 3.1운동은 1919년 3월 27~28 양일간에 집중적으로 전개되었고 4월 6일 실촌 

면의 만세운동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3월 1일 중앙에서 만세운동이 촉발된 지 25일 만에 일 

어나 10일 정도 지속되었다. 남한산성과 곤지암 등지가 한말 의병의 격전지로 군민들의 항일 

의식이 다른 어느 지역 주민에 못지않았던 것과 서울에 인접한 지역이란 점에서 ‘늦게 시작 

되어 일찍 끝난’ 운동이란느낌이 든다 

이처럼 광주지역의 3. 1운동이 인근 지역에 비해 다소 미약했던 이유는 지리적으로 서울 

의 인접 지역이라고는해도산이 험준하고 경기도의 20개 군가운데 강호딴을제외하고는유 

일하게 철도가 통과하지 않은 지 역 인 관계로 교통이 불편하여 정보 전달이 그만큼 늦을 수밖 

에 없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화기에 있어서도 사회문화적으로 그다지 변화 -발전하 

지 못한 지역적 낙후성으로 말미암아 근대식 학교 · 우편관서 · 도로 등 근대적 시설이 별반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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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운동 당시 민-세시위를 주도하거나 추진한 주역은 학생층이니- 종교단체가 거의 절대적 

인 위치였다고 하겠는데 광주지역은 학교 설림이 타 지역에 비해 늦은 편이었다. 그만큼 민 

중을 선도할 지도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이 부족하였고 따라서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할 사회 

적 리더가부족하였기 때문에 ‘늦게 시작되어 일찍 끝난’ 운동이 되고만것이 아닐까생각되 

는 것이디. (ψ 

광주지역 3 .1운동의 특징은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먼 지역으로 파급되었고， 연 

합시위와 면 단위 시위가 전개되는 양상이었다 중부면의 3 .1운동은 서남부 지역의 수진 

동 · 탄리 · 단대리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3월 27일 새벽 남한산에 햇불을 올리고 만세를 고창 

히는 것을 신호로 시작되었다. 3개 마을 주민들은 남한산성 남문 아래 집결한 뒤 산성 안으로 

진입， 산성리에 모여 독립만세를불렀다. 

오포면은 추지리 · 문형랴 · 고산리 · 양벌리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하였다 추자리에 

살던 정제신은 3 .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의 취지에 초탱하여 일대 시위운동을 벌이고자 히-였 

다. 3월 28일 새벽 1시 고산리에서 마을 주민 40여 명을 이꿀고 미을 뒷산에 올라 대한독립만 

세를 외쳤다 같은 날 오전 11시 독립을 염원히며 모인 1 cxx)여 명의 군중들은 오포면사무소 

와 광주군청 앞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히-였다.“1 문형리에서도 3월 28일 김인택과 임무경이 

중심이 되어 마을 주민 30여 명과 함께 산에 올라가 봉회를 올리며 30여 분 동안 독립만세를 

외쳤다. 같은 날 오후 2시 경안띤 경안리에 위치한 광주군청으로 가서 앞서 모인 광주 군민드 

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힘차게 외치고 다시 미을로 돌아와 곳곳을 다니며 만세시위를 전개 

하였다.“ν 양벌리 유면영은 3월 28일 오전 9시경 오포띤사무소 앞에 모인 %여 명의 군중에게 

·‘금후 조선이 독립하띤 이런 경사가 다시는 없을 것이니 일동은 힘껏 만세를 부르자’는 요지 

의 즉석 격 려 떤설을 히-였다. 

경안띤 경안리에 위치한 광주군청은 독립만세운동 시위대의 표적이 되었다. 3월 27일 헌 

병대 용인분대 관할하에 있던 경안리 소재 광주헌병분견소는 3.CXX)여 명의 군중이 광주군청 

으로 밀어닥치려한다는 정보를 입수히였다. 이에 따라 분견소의 주임 싱등병은 재향군인과 

힘력하면서 군중 앞에 나서서 해산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시위대는 그에게 욕설과 비난을 퍼 

부으며 더욱 거세게 저항하였다 이때 주임 헌병은 재향군인과 함께 무기를 시용하여 군중들 

을 해산시켰다 ‘「 

()I) 경기도사편찬위원회 r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 1915，-í2긍~ι126쪽. 
(l'i) 독럽운동시편찬위원회 r.독립운동λ}자료집 삼일운동 재판기록'J 5 ， 1φ1 ， 295-2%쪽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r.독립운동λ}자료집 S 삼일운동재판기록~ ， 1 97 1 ，2%쪽 
(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r.독립운동사자료집 삼일운동사자료집J 6, 1973，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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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만세운동은 4월에도 계속 전개되었다. 실촌면 이선리 구장 오수식은 3월 초순 이후 독 

립만세운동이 일어났음을 전해 듣고 실촌면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하였다.써 4월 

6일 이선리 마을 주민 50여 명을 데리고 만선리에 모인 200여 명과 합류하여 오전 7시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오향리에 면시무소가 있었음에도 민-세시위 장소를 

만선리로 정한 것은， 그곳이 곤지암과 양평으로 통하는 길목이자 실촌면의 중심지여서 집결 

지로 적합했기 때문이었다. 오후 4시경 만선리에 모인 군중은 400여 명이나 되었다 오수식은 

선두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 군중을 이꿀고 면소재지인 오향리로 향했다. 오후 5시 

경 오향리 실촌면사무소에 모인 400여 명의 시위대는 독립만세를 부르던 중 실촌면장 구연복 

具然福에게 독립만세를 고창하도록 히였다. 시위대는 다시 곤지암으로 향하고자 하였으나 곤 

지암 헌병주재소에서 도착한 헌병들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님종면에서는 3월 2!)일 면소재인 광동리 주민들이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나 

정보가 미리 누설되어 성사되지 않았다. 퇴촌면에서도 3월 30일 면소재지인 분원리에서 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나 이 또한정보가사전에 누설되어 성사되지 않았다 ” 

광주지역 3-1운동의 특정은 주도계층이 농업인으로 구장 등이 있었다는 점， 평화적인 시 

위에서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점 조선의 독립이 소작제도 등의 폐지라는 생각을 히

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요익빨 수 있다. 

2. 민립대학설립운동 

민립대학설립운동은 1922년에 공포된 「조선교육령」에 따라 설립될 경성제국대학에 맞서 

기 위해 민족주의자들이 민립대학을 설립하고자 했던 운동이다. 광주에서는 1923년 5월 6일 

중대띤 송파리 광성학교廣成웰校 내에서 조선민립대학기성회 광주지방부가 창립되었다. 

6H) 오수식은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호 징 역 1년올 언도받았다 
(f)) 광주군지편찬위원회 ，광주군지J ， 195Xl, 3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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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농촌계몽운동 

농촌계몽운동이란 농민의 의식과 지식 기술 등을 계몽하거나 개발히-기 위하여 학생들 또 

는 학식 있는 지도층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형성하여 농촌사회에 봉사하는 사회교 

육적활동이다. 

1) 브나로드운동 

1931년 7월부터 1934년까지 4회에 걸쳐 전국 규모로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했다. 제3회까지 

이 운동을 브나로드운동메이라고 불렀으나 민중이 이해히-기 힘들다 히-야 제4회부터 학생계몽 

운동으로 바꾸었다. 한글과 산술을 가르치는 고등보통학교 4 . 5학년 학생으로 조직된 학생져l 

몽대， 전문학교 이상의 학생으로 조직된 학생강연대， 여행일기 · 고향통신 · 생활수기 등을 써 

서 신문사에 보내는 임무를맡은학생기자대 등이 조직되어 활동한점이 특정이라할수 있다 

광주지역의 브나로드운동을 보면 1931년 이재택 -서순범 안병윤 외 4명의 대원이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활동한 결과 총 140명의 강습생이 참가하였다. 강습생은 남학생이 5x) 

명이었고， 여학생이 때명이었다 -1 : 제2회 브나로드운동에 참가하였던 안봉현의 경우 당시 배 

재고보 2학년이었다 -.:! I 도척면 궁평리에서 활동히였는데 궁평리 예배당에서 7월 28일부터 교 

시들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쳤다. 제3회와 제4회 활동에서는 남한산보통학교에 다니는 송인범 

이 상대원리에 거주하는 6~10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 문자 교육 

을 하였는데 학생수는 남자 43명이 었다 

2) 야학과비정규교육기관 

보통학교를 통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야학활동이 전개되었고 비정규 교육 

기관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 광선의숙은 현대적 교육이 급선무임을 자각한 유지들에 

-0) 본래 브나로드는 ‘민중 속으로 라는 뭇의 러시아말로 러시아 말기에 지식인들이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띤 민중올 깨우쳐야 
한디는 취지로만든구호이다 

- 1) r.동아일보." 1932년 10월 6일 r.금년 夏1*;fIJm 제1회 브나로드운동 總i.kJ'):J
"'2) r.동니아일보." 1932년 7월 3일 r재2회 브나로드제몽대원 참가씨땅」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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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설립되었고， 설립금은 문씨 문중의 저축금으로 충당히-였다. 배재고등보통학교를 졸업 

한 문홍규를 강사로 초빙하여 30여 명의 학생을 가르쳤다 경도제국대학에 재학 중인 문목규 

는 재외 학비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비로 tfJ원의 거액을 보조하기도 하였다.밍 

광주지역은 개신교에서 야학활동을 전개한 경우가 많다 분원리의 남감리교회는 부인야학 

을 개설하여 한글 · 아라비아 수학 · 가정 · 상식 등을 가르쳤는데 학생은 부녀 20여 명이었 

다.개 또한 이 교회에서는 이동을 위해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홍순준 목사 등이 

여름 이동 성경학교를 개회히-여 학생 130명이 한글 · 창가 · 동화 · 산술 · 성경을 배웠다. 퇴 

촌면 이석리 역시 예배당에서는 야학을 개시하고 학년초과자와 무산아동 남녀 %명을 모아 

문맹 퇴치에 노력하였다.계 남한산성에 있는 농민야학은 열 살 전후의 남녀어린이 50여 명의 

아동을 교육하였는데， 노동공조회관을 빌려 학예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날 참석한 

부모들과 미신 타파 좌담회를 개최하였다.애 

4. 학생 ·농민·노동운동 

1) 학생운동 

광주지역에서 발생하였던 대표적인 학생운동으로 광주공립보통학교 동맹휴학을 들 수 있 

다. 1921년 8월 4학년 황추호가 학교 공부를 마치고 교실 출입구를 나설 때， 마침 그의 연펼이 

교실 마루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이를 찾으려고 허리를 구부리는 순간， 그곳 여자부 교실을 

신축하고 있던 일본인 목수 오케구치빼口與市가 일본말로 욕을 하며 기와징코} 망치로 사정없 

이 구타하여 실신시킴으로써 발생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4학년 학생들이 사건 현장의 주위에 모여들자， 일본인 목수는 다시 삽을 

들고 마구 휘둘러 무고한 학생들에게 부장을 입히는 등 한바탕 큰 소통으로 발전되었다. 문 

제의 심각성은 그렇게 심하게 구타하고 소동을 일으킨 일본인 목수를 일본 경찰이 훈계만 하 

고 그냥 돌려보낸 데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일개 목수가 무리하게 학생을 구타하 

고도 무사히 방면됨은 동교 직원의 교육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그 목수에 대해 상당한 

73) r;조선일보 .... 1923년 9월 8일 r광선의숙의 유망J . 
7o.i) r;조선일보 ... 1929년 2월 5일 r광주분원 부인야학개시J . 
7'5) r，동아일보 .... 1930년 12월 13일 r，야학에 10월 기중J . 
76) r，동싸일보，. 1933년 2월 16일 r지방논단-납훗L농민야학생 학예회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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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취하기까지는 동맹휴학을 단행히겠다 힘으로써 결국 8월 2!)일 무더기 휴학원을 제출 

하게 되었다. 요컨대 학생들의 동맹휴학은 정당한 주장에서 나온 것이므로 히등 잘못이 없다 

는것이다 

그러나 학교장은 오히려 황추호가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라 하여 일본인 복수를 두둔하였 

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계속 강경한 입장으로 니-서자 8월 30일과 31일 잉:일간 학부형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선후책을 강구하여 결국 다시 일본인 목수를 고소하여 재수감시키는 

쪽으로 시도함으로써 어느 정도 학생들의 불만은 해소될 수 있었다 

도자적으로 소작인상조회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광주지 

역은 1922년에 경안리에서 광 

주지회에서 발회식을 거행하 

였다 소작인상조회 발회식에 

는 본부에서 정응설， 장문환 

등이 출장을 와서 취지와 목적 

으 알리는 한편 지주와 소작인 

의 공존공영을 주장하기도 하 

였디-. 1923년 8월에는광주제2지회가송파리에 조직되었다 -1 지주와소작인사이에서 소작료 

늘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오포면 양벌리에서는 그 일대의 전답을 기지고 있던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서 소작료 문제가 벌어졌다 Y 동부띤 산곡리에서는 지주가 소작권을 

전부 박탈하자 소작인상조회 광주지 회에 탄원히-여 환부히는 사건도 있었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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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민운동 

조선소작인상조회는 친일지 

주들이 설립한 것에 대항히여 

소작상조 광주지회 관련 기시<r동아일보J 1922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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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23년 9월 6일 r상조회 지회설립 ‘ 7') r.동깅}일보.J 1922년 3월 17일 r소작상조광주지회」 , r조선일 

개) r조선일보.J 1923년 -월 2일 r소작문제 :x. iìI.P h 
지) r조선일보.J 1923년 -월 13일 r소작분쟁의 해결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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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운동 

경기도지역의 노동운동은통일전선에 입각하여 혁명적 노동조합의 건설과함께 이울러 지 

식인 · 학생층으로부터 벗어나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남한산 

구락부는 1918년경 창립되어 1927년 현재 회원이 %여 명에 달하였다. 

1930년에 산성리에서 창립한 남한산노동공조회는 순전하게 농민만을 망라하여 성립된 무 

산계급의 노동단체로， 창립에는 석혜환 · 박준호 등이 참여하였다. 무산노동자를 위히-여 향 

상과 발전을 도모하였고 때때로 강연과 야학을 개최하여 지도를 게을리 하지 않아 무산자에 

게 미치는 공적이 적지 않았다 ~ " 이들은 노동자 · 농민을 의식화시키다가 일제에 적발되자 

지하활동으로 방헝을 전환하였으며 광주공동조합을 만틀어 공개활동을 벌이다가 또다시 일 

제 경찰의 추적을 받았다. 그 후 1934년 12월 광주공산당협의회로 조직을 개편하고 노동야학 

등을 통하여 투쟁역량을 확대해 나갔다. 

5 . 신간회광주지회 

신간회 광주지회 설립 움직임은 1927년 5월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에서 ‘민족단일당론’ 

이 대세를 장악하게 된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r조선일보J l927년 7월 10일자에는 광주군 

에서 “유지 제씨의 발기로 조선 민중의 총역량을 집중하고 조선 민족단일당인 신간회 지회를 

설치하고자 임시사무소를 송피중잉청년회 내에 설치하고” 회원을 모집하며 지회 설립 준비에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한끝에 8월 14일 중부면 산성리에 있는 

장경사끓處좋에 20여 명의 대표자들이 모여 8월 24일 남한노동공조회관에서 지회 설립대회를 

개최히-기로 결정하고， 준비위원으로 천도교 구파 지도자 한순회와 박태원， 남한노동공조회의 

석혜환을 비롯하여 동아일보 광주지국 기자 유인목씨1 송파체육장려회 회장 김동식뻐 등 12명 

을선정하였다 

같은 날 오후 남한노동공조회관에서 신간회 광주지회 설립대회가 개최되었다. 임시의장 한 

순회의 사회로 회원 점명과 경과보고를 거쳐 강령과 규약이 낭독되었다. 이어 임원 선거에 들 

00) r.동아일보 ... 19낀년 7월 I일 r순회탐방(359)J . 

81) r.동아일보이 19Z1년 6월 25일 
82) r，조선일보 ... 19낀년 7월 10일 r광주군송파에 체육회 창립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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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전형위원 8명을 선거하여 임원 

을 선출한 뒤 지회를 경안변에 두기 

로 하고폐회하였다. 

1927년 12월 15일 광주지회 정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는 지회장 

한순회의 사회로 회원 점명， 회록 낭 

독， 각부 보고， 의인 토의， 임원개선， 

그러고 신간회 본부에서 파견된 정 

헌태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 

회 진행 중에 선전문과 일부 결의안 

은 경찰에 의해 금지딩했다 

신간호| 광주지회 2주년 기념식(이완재 r효택시에 비춘 ‘성남지역’ 

의 역새， 민족문호싸 1993 ， 1댔쪽) 

1927년 12월 29일 신간회 광주지회 회관에서 재만동포옹호동맹이 결성되었다. 임시의장은 

박기환， 서기는 변중희가 밭이- 회의를 진행하였다. 빅-기환 , 낌홍제 , 변중희 등 전형위원 3명 

의 전형으로 연제홍깐濟돼이 상무위원에 피선되었으며 광주의 중국교민에게 한순회와 박기 

환을 교섭위원으로 피송하여 동맹의 취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광주의 중국교민들로 하여금 

중국정부 또는 총영사에게 재만 조선인들을 보호해주기를 요청히는 진정서를 제출할 것을 

교섭토록하였다. 

1928년 12월 27일 제3회 광주지회 정기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에서는 임시의장 한순회， 

서기 변중회의 진행으로 문맹퇴치， 소비조합 설치， 미신타파， 회원모집， 회비 등을 포함히는 

의안을 논의히-였다. 저13회 정기대회에서 논의된 소비조합 설치 문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 

다. 즉， 1929년 1월경 신간회 광주지회 회원들은 1원씩 출자해서 낙생띤 금곡리에 소비조합을 

조직하였다 씨 

한편 1929년 2월 원산총파업이 발생하자 신간회 광주지회 간부들은 원산파업단에게 격문 

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주경찰서에서는 회장 석혜환 총무간사 변중희를 검거히여 각 

각 10일간 구류에 처하였다 시 

1929년 3월 신간회 본부 임시 간사회에서는 정기대회에서 개정히려던 규약초안을 각 지회 

에 배부하여 수정의견을 종합하기로 하였다. 이후 각 지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한 토의가 진 

행되었다. 이미 1928년 초부터 각지의 신간회 지회에서 회장제를 집행위원장제로 변경하는 

에) r.조선일보-J 1929년 l월 31일 r광주금곡에소비조합조직」 
HJ) r.조선일보냉 1929년 2월 27일 r격문관계로 굉주신간간부 또 한멍이 구류」 , r조선일보J 1929년 3월 5일 r신간광주지회장 
석혜환씨 석방， 지난 이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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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빈번했으나， 신간회 광주지회의 경우 1929년 2월까지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회장제로 

운영되고있었다. 

1929년 8월 24일 신간회 광주지회 설립 제2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기념식은 집행위원 

장 유인목의 사회로 진행되었다.써 한순회의 기념사를 비롯하여 각지에서 온 축문이 낭독되 

었으며， 참석자들의 열렬한 축사가 있은 뒤 만세삼창으로 기념식을 마쳤다. 곧이어 집행위원 

회를 개최히고 회원 승인， 경기도지회연합대회 피송대표 선출， 집행위원장 사임 등을 논의하 

였다.배 집행위원장 사임의 건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인목이 집행위원장으로서 대외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지회연합대회에 파견할 대 

표를 선출한 것은 복대표대회에서 개정된 규약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회연합회를 조직하 

기 위한것이었다 

광주지회는 1929년 10월 20일 싱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간회 본부에서 전남 광주지회 

에 대한 처벌문제에 대히-여 논의히였다. 그해 11월 20일 집행위원회에서는 정기대회 소집문 

제와 회비징수， 회원모집， 신간지新힘辯 광고모집， 광주수리조합 문제 등에 대해 토의하였다 

1931년 5월 15일 경성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이틀로 예정된 신간회 제2회 전체대회가 

개최되었다. 신간회 고립대회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대회이자 해소대회였다. 대회에서는 경 

향 각지의 해소론 주창지들이 최고 집행부를 장악하였다. 대회 이틀째인 5월 16일 중앙간부 

들이 개선되었다. 39명의 중앙집행위원이 선정되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광주지회의 유인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회에는 신간회 해소안이 제출되었다. 경찰의 제지로 찬빈토의는 금지되 

었으나 표결 결과 찬성 였 반대 3 기권 30으로 신간회 해소안이 기결되었다. 해소론지들은 

신간회 해체가 아닌 해소운동을 통한 새로운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해소 이후 

일제에 의해 일체의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결국 해소대회는 해체대회기- 되고 밀았다.임 

6 . 굉주공산당협의회 

1931년 신간회가 해산된 이후 광주지역의 사회운동 세력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사 

85) 광주지회 제2대 지회장 석혜환이 원산파업단 격문 발송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검거된 이후 유인목이 광주지회의 대표자가 
된것으로보인다 

86) r조선일보..1 1929년 8월 29일 r신간광주지회 창립2주기념」 

87) 김기림 r.해소가결전후의 신간회， 5月 15D 於京城全體大햄光젤」， r삼천리」 제16호， 1931 ， 13-16쪽 , 이균영 r신간회 연구J ， 

역사비평사， 1993 ， 528-5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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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단체에 대한 엄하고 모진 일제의 탄입으로 회원들은 점차 동력을 잃었다 공개단체를 이용 

한 합법운동 방식에서 비밀단체를 통한 비합법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히였다. 그 중심에는 중 

부면 산성리 출신 석혜환이 있었다 남한노동공조회외- 굉주협동조합 등을 통한 공개영역에 

서의 합법운동이 일본 경찰의 탄압으로 활동의 자유를 잃게 되자 석혜환을 비롯한 두 단체의 

지도지들은 새로운 활동방침을 찾아 니섰다 

1935년 1월 31일 그의 집에 정영배 김홍종 · 최정룡 · 낌귀용 등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공 

개단체를 통한 활동은 경찰의 탄압을 받아 활동이 곤란하므로 지히운동을 히-기 위한 비밀결 

시를 조직하여 무산대중에게 계급의식 지-각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비 밀결사는 2월 6일 중부 

면 산성리 김홍종의 집에 모여 결성하기로 히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먼저 남한노동공조회와 

광주협동조합 회원 가운데 계급의식이 투철하고 의지기- 깅고한 지들에 대한 전형에 나섰다.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서 싱담을 통하여 동의지들을 한둘 씩 확보히-였다. 

1935년 4월 5일 오전 10시 경성부 계동 소재 중앙고등보통학교 뒷산 약수터에서 딩원회의 

를 소집하였다. 석혜환이 개회를 선언히고 정영배가 서약문을 냥독한 뒤 기관지를 배포， 낭 

독하였다. 정영배는 당원들이 당 기관지를 충분히 연구하여 의식향상과 실천운동애 도웅이 

되도록 할 것을 역설하였다. 또한 당원들의 동의하에 매월 기관지를 발행히-기로 하였다. 경 

기도경찰부에서는 1935년 중에 남한노동공조회와 광주협동조합이 해체되자 그 이면에는 무 

언가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히고 해체된 뒤에도 계속해서 회원들의 동정을 주시히고 있 

었다. 그러던 중 불로주장 노량진지점 서기로 있던 이앙재가 정영배와 주고받은 편지가 영등 

포경찰서에 포착되었다. 

1935년 7월 불로주장 경성본점에서 노량진지점 서기로 부임한 이양재가 항상 좌익서적을 

탐독하고 때때로 사회운동지 (반일운동세력 일본경찰은 ‘불량도배’라고 했음)와 교류히고 있음으 

주시해왔다. 문제는 의외의 곳에서 발생하였다. 1935년 12월 2!)일 밤 이양재는 서울 교남동 

용일주장院-뺨易 배달부 추두호깎짧로부터 당원 구승회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전호l를 받 

았다. 구승회가 체포된 이유는 당협의회 문제가 아니라 조안득이 우가키宇센 조선총독 암살 

계획에 연계되었기 때문이었다.써 

이양재는 처음에는 통지들에게 급히 알리지 않으면 발각될 것이라는 생각에， 정영배에게 

“구승회가 개에게 물렸다. 주의하라”는 전문을 보내려 했다가 전달 방식을 펀지로 바꿨다 이 

양재는 중부면 신-성리에 거주히는 정영배에게 ‘동지 구승회가 용산서에 체포되었으므로 머지 

~) 京城龍山홈했쩔長， C(京爾흠秘 었111 51跳) 행l勳總션llíí殺*;훌’j:;('H웠쟁 二 }왜7-. 'νi牛」 ， r홈쨌↑에혐i 찍(낌Ij.{;:) (II{{셰 11년)J ， 1936년 

1월 24일，국사편찬위원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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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그쪽에도 경찰의 손이 뻗칠지 모르니 중요 서류를 정리하라’ 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배 

다음 날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양재를 동행 취조하였으나 단지 문안인시- 통신일 뿐이라고 

대답하였다 12월 31일 편지를 수신한 정영배는 즉시 석혜환과 논의한 뒤 1936년 1월 초하루 

자전거를 타고 구천면과 서부면의 당원 동지들에게 통지하고 서울에 출장 중인 구본흥에게 

급보하였으며， 안양으로 가서 김홍종과 이순응에게 기관지를 비롯한 관련 서류들을 소각토 

록 할 것과 신변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였다 디-음 날 광주로 돌아온 정영배는 석혜환과 함께 

당원이 연구하고 있는 좌익서적과 기관지들을 전부 소각하였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석혜환 

은 1월 6일 서울로 올라가 경성부 관철동 경신주장에 머물던 구본흥에게 소식을 전하여 곧바 

로 고양， 대전， 논산 등지로 몸을 피하였다. 

경찰은 1936년 1월 7일 광주에서 정영배를 영등포경찰서로 동행함과 동시에 가택을 수색 

하였다. 정영배를 비롯한 당협의회 당원들의 집에서는 당기관지와 기타 좌익서적 10여 권이 

발견되었다. 결국 광주공산당협의회에 대한 전모가 폭로되고 관련자는 모두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1) 

제 6절 8 · 15해방과 6 . 25전쟁 

1. 8 . 15해방 

1) 해방과군정 실시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36년간의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 연합국의 승 

리의 결과이자 한국인들이 국내외에서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끈질기게 독립투쟁을 전개한 결 

h'9) 水登패훌훌察뽑l증， r(永훌되秘 었1124號).f.Z.密結社廣州共!ÏiithJ，諸會~~싼送局 :빼 ;;<"0('牛」， r홈察↑해웹월 생 (ßi':l;f11 1l년)J ， l936 

년 3월 9일， 국시편찬위원회 소장 
SXJ) 京짧造훌察l\'1’{흥， r(京윈!j\j재‘ 엇m1號HlI.密쉐K!l&i州共*-~잃 tU짧會lIH~;~~앞 二 !빼 ;;<.'ν !lj ， f，홈察M報싫 快 l엠fll W f-J , 1936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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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였다 한녁인들은 일본 식민잔재의 청산， 치안확보， 토지개혁， 공장 재가동 등 과제는 산적 

했지만， 통일국가 수립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과 소련군의 늠}동1를 저지하기 위해 북위 %도선을 경계로 미군과 소련군의 분 

할점령을 제안했고， 이것을 소련이 받이들임으로써 분할선이 확정되었다. 

미국과 소련의 38도선 분할점령은 분단체제의 첫 출발이었고 강대국에 의한 국토분단이 

었다. 또한 38선은 한반도가 미 소 양 진영의 협력과 대립， 냉전과 열전의 장이 되어감에 따 

라 동아시아 냉전의 ‘경계선’ 이 되어갔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국인의 이해와 요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경기도 북부지역은 38선 때문에 인위적으로 분할됨으로써 이 지 

역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야했다. 

통행제한에 따른 생활권의 강제 분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 인위적인 분리와 선택 

이 깅제되었다. 북한이 남한지역에 대한 단전단수를 딘행하자 광주를 비롯한 부천 · 김포 · 

고양 평택 등 전력 의존도가높은지역은식량생산이 감소했다 '!I 

당초 미 태평양육군사령부는 미 제24군단을 포함한 제10군을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이었 

다. 점령계획은 3단계로 계획되어 제1단계로 서울과 인천지역을 점령하고， 제2단계는 부산지 

역 점령， 제3단계는군산 -전주지역을점령하는것이었다 

실행 직전 제10군의 한반도 점령계획이 취소되고 미 제24군단만 점령임무를 맏게 되었 

다 ')2) 미 제24군단의 남한점령은 크게 세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진주 직후 장교 

들로 구성된 정찰팀이 중요 도시 등에 체류히-며 미군 진주를 일리고 상황을 정찰히는 수준이 

었다. 두 번째 단계는 대규모의 전술부대가 시 · 군 단위로 점령을 시작했다. 전술부대의 임 

무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지방의 사정을 군정에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었다. 

경기지역은 미 제7사단이 관할하게 되었다. 군정 실시에 있어 기-장 중요한 것은 군정요원 

의 확보였다. 미 제24군단은 군정단과 군정중대를 요청했으니- 한국 도착일자가 불확실하자 

1945년 8월 22일 3개의 임시 군정팀을 조직했다. 제1팀은 제7사단과 통행히-고， 제2팀은 인천， 

제3팀은 서울을 담당하도록 예정되었다. 3개의 군정팀은 한국 상륙 당시 징-교 36명과 사병 92 

명으로 구성되었다. 군정요원들은 전술군과 딜리 기본적인 점령정책과 군정기법을 훈련받은 

전문기들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사전준비나지식이 부족했고，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파악 

도부족했다 

그러나 군정요원들은 미국의 국가이익이라는보편 목적만은 “예민하고 날카롭게 인식”하고 

91) f;조선일보"， 1948년 6월 2일 

92) 한반도 점령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HistolY of the United Sωl엉 AJllled FOlt:ecl in Korea, pan 111 , Chap!er 1 
"Creating the l'νladtinery of Miliιuy Governm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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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썽 군정을 담당힐 군정요원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컸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호택인들의 이해와 요구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국익민을 최우선으로 하게 되었을 때 각 지 역단위에서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1946년 1월 미군정청이 설치됨으로써 중앙(주한미군정 사령부)-도 군정(군정단)-시 · 군 군정 

(군정중대， 군정중대파견대)의 지휘체계가 수립되었다. 군정단은 각 도의 도청소재지에 파견되어 

도 군정을 운영했고， 산하의 군정중대를 감독했다 군정중대는 시 · 군 단위 지방에 파견되 었 

고， 지역에 따라군정중대는하나또는수개의 군정중대파견대를상시 혹은 임시로주둔시키 

기도했다.싸 

경기도에서는 1945년 10월 2일 도지사와 각 부장， 각 군수가 거의 전원 면직되었다. 같은 

날 경기도지사에 마이어즈(William B. Myers) 육군소령이 임명되었고， 5개 부서장과 17개 군 

군수 6개 서 서무서장 등을 포함해 45명의 한국인이 임명되었다 9<} 군정부대는 통제권을 장 

악한 뒤 한국인 관료를 충원해 이들에게 업무를 이양히는 방식으로 군정을 확립해갔다. 광주 

군을 비롯한 군 단위에는 미군장교와 사병으로 구성된 군정파견대가 배치되어 군정을 실시 

하게되었다. 

2) 굉주지역정치 · 사회조직과활동 

광주지역에서 가장 먼저 조직된 우익청년단체는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동맹이었다. 광 

주군지부는 1946년 5월 12일 결성되었다 16개 면 대표와 군민 1 ，000여 명이 참석했고， 회장에 

는 박기환이 선출되었다. 특히 광주 출신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츄냉 자격으로 중국에 

서 돌아온 신익희가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하였다.찌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동맹 광주군지 

부가 결성 될 무렵은 조직 확장이 최고조에 달한 때였다. 

대한독립청년단은 1946년 10월 광주경찰서 습격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원들을 출동시켜 사 

태 진입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1947년 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반틱-시위운동을 적극적 

으로 전개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1947년 7월 19일에는 대한독립청년단 경기도 광주지단 

이 결성되었다. 단장에는 이한종 부단장에는 김교진 -유근세 등이 임명되었다 <J'} 

93) 박찬표 r，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J ，후마니타스， 2fJJ7, *'95쪽， 

9-í) 정병준 r.주한미24군단의 대한군정치1획과군정중대 · 군정단」， r미군정기 군정단 군정중대 문서J ，국사편진위원회 ， 2fJJJ， 
10쪽 

95) r매일신보.J 1945년 10월 5일 
9S) r대동신문~ 19fi6년 5월 15일. 
'J7) 건국청년운동협의회총본부 r대한민국건국칭년운동싸 , 1%'$>, 1021쪽 



제1징 광수시의 역시 -

대동청년단은 1947년 9월 상해임시정부의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이 당시 32개의 

청년단체들을 통합하여 결성한 청년단체이다. 광주지단이 결성되어 있었고， 1946년 핑주경찰 

서 습격사건 때 광주군으로 출동해 활동한 바 있다 

정부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년단체 통합조직으로 대한청년단이 1948년 

12월 19일 결성되었다. 당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던 국민회청년단 대한독립청년단‘ 대동청 

년단， 조선민족청년단， 서북청년회， 청년조선총동맹 등 규모띤에서나 활동력에서 잎서있던 

여섯 개 청년단체들이 청년단체 통합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었다 ι 이에 따라 광주군에서는 

기존 청년단체의 지부조직들을 해산하고 대한청년단 굉주군단으로 재편히였다 광주군단 단 

장에 빅채덕， 부단장에 김세영 박경득이 선출되었다. ’ 

3) 미곡수집 분쟁과굉주경찰서 습격사건 

해방 이후 광주지역의 상황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사건은 미군정의 미곡수집정책 시행 과 

정에서 발생한 지주와 소작인 간의 분쟁사건과 광주경찰서 습격사건이었다 지주와 소작인 

분쟁사건이 미군정의 정책실패에 따른 사건이었다떤 광주경찰서 습격시건은 좌익이 주도한 

사건으로 냉전체제의 형성에 따른 미 · 소간의 대립， 죄우익간의 대립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벌어진사건이었다 

(1) 미곡수집분쟁 

미군정은 1945년 10월 5일 일제 말기 실시된 미콕공출정책을 폐지하고 자유시장제도를 전 

면 시행했다. 해방 후 한국의 경제는 식량 부족과 물가 급등 등으로 생존미-저 위협받는 상황 

이었다. 미군정은 한국의 식량난을 완화하고 일본제국주의의 잔재인 미곡공출제를 폐지함으 

로써 미국식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인식시킬 계기로 삼고자 했다 10월 20일에는 각종 강제통 

제기구가 철폐되고， 자유경제원칙으로 복귀를 선언했다 10월 25일에는 통제해제와 물품의 

자유판매를 허가히는 조치가 잇달았다. 이 같은 조치로 미곡의 자유반입이 이루어지고 자유 

시장을통해 매매가활성화되띤쌀값이 떨어질 것이라는기대가높아졌다 

‘);) 히유식 「이숭만 정권 초기 정치기반 연구 -대한청년단을 중심으호- 」 ， r지역과 역써 3，부경역사연구소. lW7， 2l0쪽. 
‘})) 건국칭년운동협의회총본부 r，대한민국건국칭년운동사J . 1')"9. 1 <19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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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상과 달리 쌀값은 점점 오르기 시작했다 소비재가 부족해 화폐가치가 거의 없 

고， 매입된 쌀이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보내질 것이라는 우려， 가격폭등에 따른 기대감 등으 

로 농민들이 수매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fn1 식량 매입 대행기관을 통해 공정한 가격으로 미 

곡을 매입해 정부 보유미를 비축하려던 미군정의 계획도 쌀값 폭등으로 실패했다. 미군정은 

도시민의 식량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1946년 1월 25일 「미곡수집령」을 공포하고 식량 강제 

수집을 단행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광주군 사례를 보면， 미군정 식량정책과 시행 과정의 문제점이 잘 노출되었다， 1946년 1월 

대지주였던 석백균石白均은쌀값이 점점 폭등하자소작료물납을강요했다 마름을통해 퇴촌 

면 도마리 소재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인들에게 소작료를 물납으로 납부하라고 통보 

했다. 소작농이 금납을 완강하게 주장하며 반발하지- 그는 벼 한가마당 175원의 소작료를 내 

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월 25일 소작인 3명이 대표로 소작료로 합의한 액수를 지불했다. 

그런데 태도를 바꿔 오전에 소작료를 받고 오후에 200원을 더 요구했다. 소작인이 약속 위반 

이라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2월 6일 농민조합 대표 안호상 

과 최성린이 석백균을 방문해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오히려 소작료와 미곡 

수집 불응이 농민조합 책동이라고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군청정은 2월 13일과 14일 광주군 

생필품영단 직원과 무장정관대를 출동시켜 소작인이 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나락 120가마 

까지 강제로 수집미로 징수하는 동시에 마을 주민 최성남 외 4명을 검거했다 2월 19일에는 

무장경관 약 15명이 미을에 출동하여 “민중을 선동하고 군정명령을 위반했다”며 같은 면 동 

광리 거주 안호성 등 농민조합원 가택을 수색하여 회의록을 비롯한 서류를 압수하고 미을주 

민을 무차별 연행해갔다 101 

지주나 부농이 미곡 강제수집을 이용해 소작인에게 현물지대나 지대인상， 세금대납 등을 

요구하고， 미군과 경찰의 보호를 받은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 소작인의 경우 만성적인 식 

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곡 강제수집정책과 미가 폭등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또한 이들을 보호해야 할 행정력은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지주의 편을 드 

는경우도많았다 

일반 농민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농민과 소작농들의 미군정에 대한 비판 

과 지주들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져갔고 토지개혁에 대한 열망은 더욱 높아갔다. 이 같은 대 

립과 갈등 속에서 경기도에서는 1946년 12월 1일자로 도내 미곡수집 성괴를 발표했다. 포천군 

lω) r，서울신문J 1945년 12월 12일 

101) r，조선인민보." ]91'16년 3월 7일 



제1상 굉주시의 역사 -

은 내년 1월 말까지 수집할 할당량의 100% 수집을 완료했고 수원 광주 가평 등 3개 군도 

00%를 달성했다고 발표되었다. 식링: 강제공출은 미군정의 일대 실책으로 평가될 정도였다 

할당량의 불공평， 공정미가의 부당성， 보상물자 배급계획의 실패 등이 그 원인이 되었고， 여 

기에 미군정의 행정력도 미치지 못한 때문이었다 l띠 이처럼 수집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원천적인 이유에도 불구히고 광주군의 수집실적이 경기도 내 다른 지역보다 월등했다는 것 

은 행정력의 지원이 강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는 석백균과 소작인 사이의 분쟁에 

경찰이 동원되어 관련자들을 검거해간 사실을 보띤 알 수 있다. 

(2) 광주경찰서 습격사건 

해빙- 후 광주군에서 발생한 대형사건은 1946년 10월에 발생한 광주경찰서 습격사건이디 

1946년 10월 대구에서 시작된 10월 항쟁은 10월 3일 서울을 시작으로 10월 5일에는 인천 10월 

20일에는 개성 · 얀안 , 백천 · 장단 · 광주 등지로 피급되었다 군중봉기는 주로 인민위원회 

와 농민조합， 청년단체들이 주도하였고， 경찰과 우익단체가 연대해 제입하였다. 

광주경찰서 습격사건은 당시 중대면 송피-리의 공산딩원 정극모기- 정싱교 · 윤재딜 박동 

규 정태원 -정길룡 · 최용옥 · 서재철 등과 공모해 10월 항쟁에 호응해 경찰서 습격을 결의 

한데서 비롯되었다 거시- 당일인 10월 20일 정극모의 지휘히-에 곤봉괴 낫 등으로 무장하고 최 

용옥 외 10명은 정문으로， 박동규 외 6명은 후문으로， 윤재원 외 6맹은 남문으로 돌입했다 이 

들은 경찰관 1링을 살해하고 기물을 파괴했다. 이때 정상교는 서재절 정양석 등 5맹과 더불 

어 경찰서 후문에 휘발유를 뿌려 경찰서를 전소시키고 도주했다 ]1 )\1 

광주경찰서 습격사건의 이면 주모자는 이원갑으로 알려졌다. 그는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 

으로 체포되어 함흥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고문으로 옥시한 이윤재의 아들이었다 IHt' 사건 

벌쟁 직후 장택상 수도경찰청장은 10월 21일 경기도 내 소요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광주와 연 

백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좌익계통의 민청원들의 계획적 행 

동으로， 대구사건과 약간 성질과 행동이 다른 것은 무기 탈취와 경칠서 파괴 등에 목적이 있 

고， 행동도 소수 편성으로 주재소 등을 노린 것으로 보이- 게릴라전을 연출하고 있다’ 며 치안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발표했다 II~I 

l( 낀) r동이일놔 1948년 8월 11일 

J( )5) 대검찰청 수사국 r좌익사건실록J 1, 1%5 ， m-껴쪽 
1(1) 건국청년운동협의회총본부 r，대한민국건국청년운동시J ， l쨌，굉쪽 
l(),)) r.똥이일보~ 19'ω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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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주경찰서 습격사건의 소식을 접한 대한독립청년단 본부에서는 종로와 중부지단에 

서 정예요원 150명을 선빌 ， 특별기동대를 편성해 3대의 트럭에 분승， 서병지 훈련부장의 인솔 

하에 출동했다. 정오에 도착한 특별기동대는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좌익계열의 농민회， 민청 

원， 여맹원 등을 색출 검거해 경찰에 인계했다. 광주경찰서 습격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체 

포되었다. 광주경찰서 습격사건의 주모자였던 정상교는 사건 발생 후 도피생활을 하다 6.25 

전쟁 발발 후 양평군 양수리 교량복구대장으로 부역하면서 광주군 경안리 거주 정태명 외 9 

명의 우익 인사들을 밀고해 체포케 했다. 그 후 다시 도주하여 이천 · 음성 등지를 전전하다 

1951년 10월 18일 충북 음성군 신현복 집에 은거 중 체포되었다. 1952년 2월 2f)일 서울지방법 

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언도했다 ” 광주경찰서 동부지서를 습격했던 유인수도 사건 발생 

후 도주했으나 1947년 9월 19일 서울시 북창동 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었다 ψ 이로써 

1946년 10월에 발생한 광주경찰서와 동부지서 습격사건은 일단락되었다. 

2, 6 , 25전쟁 

1) 전쟁의 발발과북한군의 굉주점령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서해 옹진반도에서부터 동해안 기사문리까지 38도선 전역 

에서 국군의 방어지역을 향해 30분간 쉴 새 없이 포격을 가한 후 기습적인 전면공격을 시작했 

다 북한군은 소련 군사고문단이 작성한 일명 ‘선제타격계획’ 에 따라 1단계로 서울지역에서 

국군의 주력을 포위 섬멸하고 2단계로 전괴를 획대하여 3단계로 남해안까지 진출해 잔적을 

완전히 소탕한디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에 북한군은 서울을 속전속결로 점령하여 서울 북 

쪽에 있는 국군과 남쪽의 증원군을 분리 섬멸히고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남한 전역을 점령 

한다는 목표를 세워 이들 세 주요 접근로에 병력을 동시에 투입하였다 1께 치밀한 계획하에 이 

루어진 북한군의 공격에 대해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전선 상황이 회급을 다투고 있던 26일 오전까지도 정부와 군의 수뇌부는 갈피를 잡지 못하 

l(t1) 대검찰청 수사국 f.죄익사건실록J 1 ， 1%5 ， 2η-2강쪽 

10-) r현대일외 1947년 9월 26일.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r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 . 25전쟁보고서J 1 ， 2001 ， 133-139쪽 
1 (})) 전쟁기념사업회 r.한국전쟁」 제1권， 행 럼출판시 , 2rol, 1 78-1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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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이날 중앙청에서 열린 비%μ국무회의에 참석한 신성모 국무총리 겸 국방부징관과 

채병덕 총참모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서울을사수할것이며 나아가 3-')일 안에 평양까 

지 진격하겠다”고 주장했다. 히지만 26일 오후 1시경 의정부가 북한군에게 점령되었으며 27 

일 이승만 대통령은 새벽에 서울을 탈출했다. 28일 밤 1시에 미아리고개를 통과한 북힌군 처 

차가 서울 시내에 진입하고 오전 11시 30분에는 서울시내 전역이 북힌군의 수중에 들어기- 중 

앙정에는 인공기가 게양되었다 1 

한편 육군총참모장은 6월 28일 새벽 2시 30분에 한강교외- 광진교를 폭파할 것을 지시해 교 

량을 건너던 사림들이 희생되었다. 교량의 폭파로 수도권에서 남쪽으로 통히는 도로와의 연 

결이 끊어지게 되면서 한강 이북에 배치된 국군 4만 4 cxx)명의 벙력이 분신-되고 딸았다. 이 

때문에 국군과 대통령을 믿고 서울에 남아 있던 시민들은 대단한 충격을 받았고， 피난할 시 

기를 놓친 100만 멍이 <;x)일 동안 북한군 치히-에 놓이게 되었다. 

서울이 함락되고 한강교가 폭파되자 육군본부는 한강선 방어를 위해 임시로 시흥지구전 

투시령부를 편성했다. 국군 작전지휘부인 육군본부는 6월 28일 새벽 용신-에서 수원 농업시험 

징으로 이동해 있었다 수원의 육군본부는 폭 '$.fJ- 1.200 m 수심 3m에 달히는 한강의 자연조 

건을 이용해 한깅방어선을 구축히고자 했다. 그리니- 새로 편성된 시흥지구전투사령부에는 

벙력이 없었다 결국 삼삼오오 도하해 오는 철수병력을 재편성해 한강선에 재배치함으로써 6 

월 29일 간신히 한강벙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6월 30일 밤부터 한강벙어선을 돌파하려고 치열한 공격을 

시작해 결국 7월 1일 전차외- 병력의 한강 도히-를 성공시켰다. 북한군 전차의 한강 도하로 인 

해 한강방어선이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게 되자 국군은 7월 3일 한강방어선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111 ' 이 무렵 춘천 방면에서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히-기 위해 육군본부는 제2사단장 

이었던 이형근 준장을 광주-이천지역에 급파하였다. 현지에 도착하여 산재해 있던 국군 및 

경칠병력으로 혼성부대를 편성하였다. 이른바 ‘이천지구전투사령부’ 였다. 이천지구전투시령 

부는 대부분 북호댄의 파상공세에 밀려 후퇴를 거듭하던 국군 닥오병과 경찰병력으로 구성 

되었다 예하에는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이천지역에 배치된 제6사단 예하의 제19떤대와 

증파된 제2연대 제2대대가 소속되어 사령부의 지휘를 받았다. 사령부는 약 3，CXX)명의 병력을 

보유한 연대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에는 400-500명의 기미경찰대가포함되어 있었다 

제6사단 제19얀대는 예하의 각 데대를 곤지암리에서 이천 사이에 동에서 서로 배치하였는 

1 j()) 최용호 김병륜 r그때 그날J . 삼우사， 2003 ， 23쪽 
111 ) 국tJ}군사연구소 r.한국전쟁」 상， 1995 ， 148-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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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제1대대가 이천 외곽에， 제2대대가 정개산 일원에， 저13대대가 곤지암리 남쪽 194고지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각 대대가 점령한 진지는 곤지암리-이천 곤지암리-김량장리를 연하는 

도로의 감제가 기능한 고지였다 1121 후퇴하는 국군을 추격해 한강을 도하한 북한군 제2사단은 

6월 30일 오전 10시경 하번천리와 경안리 일대에 교두보를 확보였다 이천지구사령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7월 1일 아침에 595고지 부근에서 북한군 제2사단 제17연대와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7월 2일 오전 7시경에는 곤지암리 194고지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3대대 예하 제10중대 

가 북한군의 보급부대를 공격해 전멸시켰다. 당시 제10중대는 고지 아래의 사거리에서 중대 

규모의 보급부대로 보이는 북한군이 우마차에 보급품을 기득 싣고 경계병도 없이 휴식을 취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중대장 김두일 대위는 2개 소대로 이들을 포위한 후 예상되는 도 

주로에 병력을 집중배치하고 사격개시 명령을 하달하였다. 피아간에는 치열한 총격전이 전 

개되었고， 결국 적을 전멸시켰다. 이 전투 이후 국군은 광주지역을 벗어나 지연작전을 전개 

하면서 7월 4일 안성 방면으로 칠수하였다 ll j.' 개전 8일 만인 7월 3일부터 광주지역은 북한군 

점령히-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부터 광주는 북한이 남한 점령지역에서 추진한 ‘당 및 행정기 

구 재건사업’ 의 대상지역으로 편입되었다. 

2) 유엔군의굉주수복 

(1) 제1차 광주 수복과 중공군의 재점 령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계기로 유엔군은 전띤적 인 반격을 개시하였다.9월 28일 

서울 탈환으로 전황이 역전되면서 10월 1일에는 드디어 38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하여 순식간 

에 한 · 중국경 부근까지 진출했다 광주는북한군이 점령한지 약 2개월보름만에 다시 국군 

에 의해 수복되었다. 폐허가 되어 버린 집과 농토를 복구하는 작업은 물자의 부족으로 어려 

움을 겪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는 주민간의 적대감이었다 

실제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북한군의 퇴각과 함께 마을에서 사라졌지 

만 가족이나 친척 일부가 마을에 남게 되어 미을 주민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앙금이 남아 

11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r6 . 25전쟁사 한강선 방어와초기 지연작전J 3, 2OXí, 445-447쪽. 
l13) 국방부군사면찬연구소， r6 . 25전쟁사 한강선 방어와초기 지연작전J 3, 2OXí, 448-4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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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즉 북한군 치하에서 벗어난 광주군민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복구’ 와 ‘주민들 까 

의 앙금 해소’ 라는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숙제뿐이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결코 단기간에 해 

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 었다 ‘정부의 원조’ 와 ‘시간’ 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 

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전쟁의 승리만을 염두에 둔 정부의 정책과 전황의 급격한 변화로 광 

주군민들에게는 구호원조도，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한편 전쟁 초기부터 심상치 않은 웅직임을 보여 온 중공군이 10월 19일 대규모 군대를 파 

견함으로써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었으며 유엔군은 중공군의 반격에 직면히-여 전띤 

적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디 전쟁은 북한 · 중국 소련 대 님-한 · 미국 ’ 유엔군의 대걷 

을 하는 동 - 서 진영 간의 전쟁으로 비화되었다. 유엔군은 피축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 

과 북효딴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유엔군사령부는 12월 4일 평양칠수를 결정히고 15일에 

는 38선 이남으로 총퇴각을 명령히-였다. 1951년 1월 공산군의 신정공세에 직띤히-자， 유엔군 

사령부는 서울 포기를 결정하고 펑택-장호원-심-척을 연히는 '37도 빙-어선’ 구축을 명령하였 

다. 이른바 '1 . 4후퇴’ 가 시작된 것이다 

이 무렵 중공군은 광주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동남부 방띤으로 중공군 제38 . 39 . 40군을 

투입하였다. 광주에는 1월 6일 한강을 건너온 제40군 제120사단 제%띤대가 중공군으로서는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경안리를 경유해 김량장리 방면으로 남하하였고， 후속으로 제38군 제 

112사단이 1월 8일부터 경안리지구의 경계를 담당히-게 되었다 111 1 

중공군 제112사단이 광주에 주둔한 1월 8일은 조중연합사령관 펑더화이효짜↑댔가 전군에 처 

진을 중지하라는 맹령을 하달한 닐이기도 했다 펑더화이는 식량보급의 문제， 혹심한 추위로 

인한 닥오병의 증가， 지나친 남진으로 다시 한 번 유엔군에게 상륙작전을 허용할 경우 치명 

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정세판단에 따라 더 이상의 진출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 

다 11ν 갑자기 전선에서 사라진 적은 오히려 유엔군에게 불가사의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꼬리 

에 꼬리를 물고 공세를 감행할 것으로 판단했던 중공군의 모습은 전선 어디에서도 찾이볼 수 

가 없었다. 유엔군은 무작정 중공군의 공격을 기다리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인식을 버 

리고 전선에서 사라진 중공군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당시 저18군사령관이던 리지웨이 장군은 

정칠부대의 규모를 확대해 증강된 1개 연대 규모의 위력수색威))않索으로 중공군의 배치와 규 

모， 앞으로의 의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를 미 제1군단에 지시했다. 

111) 중국군사괴학원 군사역시연구부 저 /박동구 역 r.중국군의 한국전쟁써 2，국망부군사떤찬연구소， 2OJ'i, 2íI7-졌， ~I쪽 
11')) 박동찬 r한국전쟁과중국의 참전 결정」 ， r진싸 2， 1 999 ， 국빙군사연구소， 1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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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곤지암리 부근 전투 

유엔군의 입장에서 보면 광주지역의 확보는 여주에서 남한강을 도하해 양평으로 진출하 

고， 또 분원리에서 현 남양주시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탈환해야 할 목표였다. 미 저19군단은 

곤지암리를 중심으로 서북쪽으로는 미 제1기갑사단을 동남쪽으로는 미 제24사단을 각각 투 

입해 한강 남안까지 진출하도록 계획히였다. 미 제1기갑사단은 1월 23일에 제9군딘으로부티 

‘'25일 여명梁배을 기하여 이천-김량장리 선에서 북쪽으로 공격해 일련의 통제선에 따라 한강 

남안까지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단은 이를 위하여 제7기갑연대와 제8기갑연대를 병 

진시켜 통제선을 점령한 후 예비인 제5기갑연대를 투입해 경안리-무갑산 횡축선천쩨l線을 거 

쳐 계속 한강선으로 진격할 계획을 세웠다 

광주지역에 대한 공격은 제7기갑연대가 담당하였다. 제7기갑연대장 해리스 대령은 제2대 

대를 오천리-경안리 축선을 따라 공격하게 하고 연대에 배속된 그리스대대를 이천-곤지암 

리-경안리 도로 축선을 따라 쪼냐측 고지들을 공격히케 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를 그리스대 

대의 우측에서 서북방으로 공격하도록 하고 예비인 제1대대를 공격부대들이 통제선에 도달 

하면 제2대대를 초월 공격하도록 임무를 부여했다. 제7기갑연대의 공격 선봉에 니-선 그리스 

대대는 25일 이천-곤지암-경안리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여 다음날 정개산으로 진출하였 

다. 그리스대대는 소정리 부근에서 중공군의 잠복병으로부터 근거리 기습사격을 받아 병사 4 

명이 전사하고 2명이 부상당했다 그후그리스대대는사단의 전투지경선조정에 띠라 1월 28 

일 좌측에 인접한 관리冠및로 이동하여 곤지암 공격의 발판이 되는 양각산 북쪽의 381고지와 

?JJ7고지， 그리고 258고지를 점령히-였다 Ilh 

그리스대대는 2월 6일 오전 8시에 제7기갑연대의 명령을 받고 오후 5시 ?JJ분까지 곤지암리 

로 전진， 대석리에 집결하였다 집결할 당시 미 제771갑연대 저13대대가 대석리 북쪽 2때지점 

의 402고지를 공격하고 있었다. 제7기갑연대장은 그리스대대에게 2월 8일 여명을 기하여 제3 

대대를 초월 402고지 북쪽의 무명고지와 상동리 부근의 4æ고지를 공격 점령한 후 서북방으 

로 우회해 무갑산 공격에 참가할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하였다 402고지-489고지 일대는 실촌 

면과 초월면의 접경지로서 남북으로 뻗은 능선의 폭이 좁고 가파른 지대였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다. 지형과 기상악화로 공격 첫날 큰 진전을 보지 못했던 그리스대대는 9일 오전부터 

공격을 재개해 수차례의 고지 주인이 바뀌는 혈전을 벌인 끝에 10일 오후 1시경에 무명고지 

탈환에성공하였다. 

116) 국가보훈처， rO}테네의 후예들 , 그리스군 6 . 25전쟁 참전^b ， 2I:XXí, 71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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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2월 10일에 이르러 곤지암리 전투는 미 제7기갑연대 저12대대가 초월면 용수리 부근 

의 202고지를， 그리스대대가 대석리 402고지 북쪽의 무땅고지를 각각 점령히고. 연대 우측에 

서 공격하던 국군 제6사단 제19연대가 상열미리-장심리 선에 진출함으로써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 무렵 제1기갑사단은 군단으로부터 여주 빙변으로 이동히라는 명령을 받았디 

하편 제7기갑연대는 무갑산 동북쪽 산익지대에서 중공군의 저항이 계속됨에 따라 15일 오전 

까지 전투를 계속하였다. 제7기갑얀대는 제2대대가 무갑산 동북쪽에서 공격을 하고， 그리스 

대대가 14일 오후 489고지를 점령한 후 서쪽 초월면 신월리 빙변에서 무갑t띨 공격하였다. 

그 결과 2월 15일 정오경 제7기갑연대는 무갑산을 완전히 점령하고 오후에 미 제25사단 제27 

떤대외- 임무를 교대한 후 사딘 예비로 전흰되어 용수리로 이동하였다 11- 1 

(3) 광주동부지역 전투 

미 제1기갑시단의 우측에서 공격하던 미 제24시단은 2월 11일 국군 제19연대에게 우선 정 

심리의 409고지와상열미리의 514고지를확보히-라는 임무를부여하였다. 제19연대장은 409고 

지 틸환공격에 제3대대를 514고지 틸환공격에 제1대대를 각각 투입히였다. 이닐 오후 1시 15 

분에 저13대대는 제9중대와 제11중대가 409고지를 탈환했지만 제1대대는 제1중대와 제3중대 

가 514고지 정싱- 부근에 진지를 구축한 중공군과 백벙전을 벌였음에도 불구히고 고지 점령에 

는 실패하였다 국군 제19연대기_ 409고지외 514고지 탈훤을 위해 공격히는 동안 유엔공군은 

전폭기들을 출격시최 국군의 공격을 지원히였다. 이날 유엔공군의 전폭기 7대가 514고지 정 

상 부근에 폭격을 가해 중공군 약 650명을 사살하고 3개의 기관총 진지를 붕괴시컸다. 그러 

」 전폭기 4대가 514고지 정상에서 연결된 능선 일대에 폭격을 가해 중공군 75맹을 시쉰P히-고 

박격포들을 파괴하였다. 전폭기들의 공격 외에도 B-26폭격기들이 409고지에서 서미룰에 이 

-는 지역과 앵자봉 부근에 집중적인 폭격을 실시하기도 했다 llH. 

2월 11일 514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국군 제19연대는 12일 514고지를 공격하는 제1대대를 

지원하기 위해 학동리 489고지의 제2대대를 514고지 공격에 투입하였다， 제1대대와 제2대대 

는 오전 7시에 공격을 개시해 오후 8시 45분에 514고지를 점령히는데 성공히-였다. 국군 제6시

단 전투상보에 의하면， 2월 11~12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409고지와 514고지 전투에서 제19 

연대는 671명의 중공군을 시잘하고 5명을 생포했으띠 100여 정의 소총괴- 탄약 2， 500발 등을 

WJ 국방부 전사핀잔위원회 r한국전쟁사 유엔군 참전펀」 제 10권， 1φ9，%쪽 
1I서) 24ùl 바UlUy Division, Supponing Dcx: 않띠 Section G-3(l95l.2. 11 ), RG407, I30x No_ 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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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획하였다 IJ이이 전투 결과 국군 제19연대는 중열미 401고지 동쪽 기숨-오향리 356고지μ01고 

지 동북방 2km)-열미 리 563고지 (356고지 동북벙 1 개m)-356고지 정상에서 북쪽 500 m 능선-354고 

지(남이개 남쪽 고지) 서쪽 기숨에 이르는 진지편성을 갖추게 되었다. 

12일 국군 제19연대의 왼쪽에 인접한 부대인 미 제1기갑사단 제7기갑연대도 오후 12시 40 

분에 초월면 지곡리를 공격해 오후 4시 %분에 지곡리에 방어진지를 구축했으며， 미 제1기갑 

사단에 배속된 그리스대대도 오후 12시 55분에 학동리 489고지 서쪽 약 100m 지점까지 도달 

했다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오후 4시에 늑현리 중동막동 271고지로 물러났다. 

그러나 이 무렵 국군 제6사딘이 주둔해 있던 정면의 중공군도 무갑산-관산-473고지-앵자 

봉에 진지를 구축하고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12일 연대 정찰대의 보고에 의하면， 무갑산-관 

산 일대에 적어도 1개 대대 규모의 적이 배치되어 있고， 앵지봉-양자산 부근에는 목격된 병 

력민. 800~ 1, <xx)명 정도로 1~2개 연대가 진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473고지에는 2개 중대 규모 

의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씨 

예상 외로 적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친 국군 제19연대는 13일 오전 6시 제2대대와 저13대대 

가 563고지 서북쪽 능선(563고지 정상에서 서북쪽으로 l_5km) -409고지 북쪽 능선에 이르는 지역까 

지 전진히-고지- 공격을 가하였다. 오전 11시 %분에는 국군 제19연대의 오른쪽에 인접한 부대 

인 미 제24사단 제19연대가 광주와 여주의 접경 부근인 578고지(앵자몽 남통쪽 1.2때)에 대해 공 

격을 김행하였다 유엔공군은 이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총 6대의 전폭기들을 출격시켜 563고 

지와 4w고지 북방에 대해 폭격을 가하였다 제19연대는 13일 자정까지 이 지 역을 완전히 점 

령하지 못하고， 563고지 서북방 7α) 111-400고지의 선에서 전선을 형성하였으며， 미 제19연대 

도 578고지 점령에 실패하였다 111 ) 

국군 제19연대와 미 제19연대는 14일 오전 9시를 기해 다시 한 번 목표지점을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유엔공군의 B-잉폭격기가 중공군의 거점인 앵지봉과 양자산 일대를 폭격하는 

가운데 국군 제19연대는 제2대대와 제3대대가 489고지 동쪽 능선-409고지 북쪽 능선에 이르 

는 선상까지 능선을 따라 공격을 개시하고 오른쪽 인접부대인 미 제19연대 제2대대가 578고 

지를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전날과 마찬가지로 국군 제19연대와 미 제19연대는 목 

표지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중공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국군 제19연대가 오후 8시에 철수하 

였으며， 미 제 19연대도 오후 1시 %분에 578고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서 392고지 부근으 

로철수하였다 I잉 

119) 육군본부 r.한국전쟁사료"， (53) ， 1~， 65(K51쪽 

ßl) 24d1ln따1ny 다vision ， SUpjJOIting Dcx:: Sι땀&α。n G-3(1951.2.11), RG407, l30x No. 3551 
121) 24이1 l.nfanny Division, Su때X뻐19 Dcx::StaffSeaion G-3(1951.2.13), R'잉07， l30x No. 3551 
l 깅) 24d1 1nfanny Divisi，α1， Sup1Xl1ting Dcx:: Sk'1lf séαion G-3(1951.2.14), RG407, l30x No. 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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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후부터는 중공군이 오히려 국군 제19연대와 미 제 19띤대들 공격하는 상황이 탤어 

졌다 이는 ‘중공군의 2월 공세’ 의 일환이 었다. 중공군 제.)8군은 주력군을 투입해 광주 서쪼 

의 미 제3사단과 미 제1기갑사단의 전투지경선을 돌파하고 그 일부를 수원 근교로 진격하게 

하였다 이 뭇밖의 공격은 제8군의 관심을 모아 남한산교두보를 신속히 격파할 필요성을 통 

감하게 했다 그래서 미 제1군단은 국군 제1사단으로 하여금 한강 남안을 확보하도록 하고 미 

제25사단을 전용하여 남한산을 공격히도록 히-였다 1μ 16일 미 제24사딘- 작전지시 제100호로 

국군 제19연대가 제6사단으로 원대복귀되고 미 제24사단 제5연대가 그 지역을 담당하게 되 

었다 미 저15연대는 국군 제19연대의 진지를 17일 오전 6시부터 인수하기 시작해 별다른 사고 

없이 오전 11시에 완료히였다. 지금까지 광주의 동쪽지역을 담당한 국군 제19연대는 여주읍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광주지역은 1951년 2월 17일부로 서쪽에서는 미 제25사단에 배 

속된 영국군 제27여단이 남쪽에서는 미 제24사단 제5연대가 각각 공격을 담당하게 되었다， 

(4) 미 제25사단의 광주수복 

1951년 2월 18일 아침， 대구의 미 제8군사령부에서 전홍l을 주시하고 있던 리지웨이 장군에 

게 미 제9군단장 무어 소장으로부터 닝보가 들어왔다. “님힌산교두보를공격 중인 미 제24사 

단의 우측 공격 연대가 오늘 아침부터 공격을 재개했으나 적으로부터 저항을 전혀 받지 않았 

다. 적의 참호에는 사람의 그림지도 찾이볼 수 없었고， 장비와 취사도구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는 보고였다 광주지역에서도 이전과는 딜리 2월 17일 미 제24사단 에하의 제5연대와 

제19연대가 앵지봉괴- 578고지를 공격할 때 중공군으로부터 저항을 거의 받지 않았다. 이날 

미 저15연대 제2대대는 앵지봉을 공격해 점령하고 오른쪽 인접부대인 제19연대 제1대대는 

578고지를 공격해 점령하였다 리지웨이 장군은 즉시 이 정보를 전군에 전파히고 각 군단에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적정을 탐지하기 위한 위력수색을 실시하도록 명령하였다. 

광주지역에서는 미 저15연대가 18일 앵지봉에서 진격을 계속해 제2대대의 선두부대가 앵자 

봉 북방 3.5km 지점의 여주군 강하변 호L금리에 저13대대의 선두부대가 여주군 강하면 동오리 

에 각각 진출하였다 12 ， 1 19일 미 제5연대는 오후 3시 45분에 미 제19연대의 진지를 인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미 제5연대는 작전지역을 약간 동쪽으로 이통해 광주지역에서의 전투 

를 사실상종결하였디 

l건) 일본육전사보급회편 -육군본부군사연구실 역 r.한국전쟁 진지전으로이샌 8，명성출판사， 1했，2?:fr?37쪽 
(2 1) 24dl 뼈muy Division, SUppo1ting Dcx: SιIlf $e(_tion G-3(195 1.2. 18), RG407, I30x No. 3551,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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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쟁이 광주에 미친 영향 

만 3년간 진행된 6 . 25전쟁은 우리 민족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전쟁으로 인한 인적 · 

물적 피해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광주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광주 

는전쟁 초기부터 주요전투지역이었기 때문에 막대한인적 · 물적 피해를 입었다. 

1956년 r경기도지」에 의히-면 ， 1951년 9월 1일 현재 광주군(구천 중대 언주 - 대왕 · 닥생 · 돌 

마 중부면을 포함)의 인명 피해는 사망 4， 163명 (남자 2，4~명 ， 여자 1 ，({j5명) , 납치 69명 (남자 42명 ， 여 

지 27명) ， 행방불명 327명(남자 191명 ， 136명) ， 부상 300명(남자 100명 ， 여자 120명) 등 총 4，859명이었 

다. 피해는 당시 경기도 내에서 고%딴 다음으로 큰 것이었다 1 ]=\) 

광주지역에서 전투상황이 사실상 종결된 1951년 9월 1일 현재 기옥의 경우 전쟁 전 1만 

8，820호였던 것이 전소全燒 4，923호， 반소半燒 1 ， 142호로 피해 연건평이 10만 4， 574평， 피해액이 

89억 3， 197만 환핍!이었다. 기업체 피해로 도정공정-t!맙1!i工場의 경우 전소된 공장이 26개소， 빈

소된 공장이 1개소로 총 피해액이 4，cm만 환이었으며， 일반기업체 공장 l17H소가 전소되어 

11억 340만 흰의 피해액이 빌-생했다 I1<J 

한편 전쟁이 광주에 미친 또 다른 영향은 피난민촌의 형성이었다. 피난민촌은 자연발생적 

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정부는 1951년 6월， 전선이 

교착되고 휴전협상이 시작될 즈음 ‘피난민 구호대책’ 이라는 명목하에 피난민 집단수용촌을 

만들기 시작했다 즉 정부 구호대책의 핵심은 인천에서 강릉지 역을 ‘피난민 북상저지선’ 으로 

설정하여 피난민들이 북상하는 것을 막고 구호물자의 보급이 용이한 안전지대를 택해 집단 

피난민수용촌을 설치한디는 것이었다. 

이러한인적 -물적 피해보다더 심각한것은좌우익 활동으로 인한주민 내부의 갈등과분 

단의 고착화가 낳은 정치 사회적 영향과 분단의식의 내면화이다. 즉 6 . 25전쟁이 가져온 민 

족 내부의 대결 · 대립구도의 강화，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 등 민족적 비극이 생겨났다. 

12')) 경기도지펀찬위원회 r경기도지j 중， 1956 ， 300쪽 
126) 경기도지편찬위원회 r경기도지」 중， 1956,301 . ?fJ) ’ 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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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현대 

6 .25전쟁 이후 서울의 영역 획장 및 도시화 진전 생활권 변용 등을 수용히는 과정에서 

광주의 행정구역 변화가 진행되었다 1<;XÐ년대 초까지 광주의 행정구역은 북으로는 한강을 

칩히-고 서로는 당시의 과천 및 안신과 경계를 접하여 현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 서초구 

일대가 모두 광주군 소속일 정도로 광대한 행정구역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도시화 

와 산업화로 인구 및 산업이 서울을 중심으로 히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서울의 행정구역이 획 

대되는 과정에서 광주의 일부 지역이 서울특별시로 편입되기에 이르렀다. 

자본주의 경제의 도입과 그에 따른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회는 한국의 도시성장을 촉진 

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서울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디 서울은 일본상인괴- 중국상인 등의 외 

국지-본이 유입되고， 기존의 가내수공업이 공정치l 기계공업의 형태로 전흰됨으로써 공업 및 

싱업활동이 활발해졌다. 서울은 1942년에 인구 100만도시로 성장히였고 6 . 25전쟁이 끝니고 

경제재건의 웅직임이 일어남으로써 1<;XÐ년대 들어 전근대적 도시형에서 근대적 도시구조로 

버모히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의 인구증기-는 자연적 증가보다 사회적 증기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들을 수용하고 도시성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1963년에 서울 주변 5개 군을 편 

입힘으로써 현재의 행정구역 경제를 확정하였다. 이 시기에 서울의 동남부에 자리하고 있던 

굉주군의 구천면 -중대면 - 언주면 전지역을 비롯하여 대왕면의 5개 리(수서리 · 세곡리 율현 

리 일원리 지곡리)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었다 I T' 

1970년대 들어서서 광주의 영역은 더욱 축소되었다. 굉주로부티 분리된 성님의 규모가 니

날이 커졌기 때문이다. 성남은 서울시로부터 이주해오는 사람이 증가하고 공단이 건설되면 

서 많은 노동자들이 유입되어 옴에 따라 행정구역의 확장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1973년 7월 1 

일부로 광주군 대왕면 , 낙생면 · 돌마띤과 중부면 성남출장소 관내에 자리한 6개 리가 성남 

시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광주군은 1<;XÐ년대 초까지 유지해오던 행정구역에 

서 북서쪽의 상당 부분을 서울시와 성남시에 넘겨주게 되었다 즉 광주군은 성님의 모도시격 

에 해당하지만， 불과 10년 시-이에 성남은 시가 된 반띤 광주는 그대로 군의 지위를 유지함으 

로써 규모가직은모습을갖추게 되었다. 

한편 서울에서는 1970년대 들어 강남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1쨌년대 들어 

11') 구천연과중대띤은 일제강점기에 지명표기가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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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서울 한강 이남 동부지역에도 도시화 물결이 유입되고 시가지 개발사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서울과 인접한 광주군 북쪽에서도 서서히 개발의 물결이 파고 들어와 도시화가 진전되 

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과 접하고 있던 광주군 동부읍과 서부면 전지역， 그리고 중부면 상산 

곡리 일부가신장지역을중심으로합쳐지면서 1989년에 하남시가탄생되었다. 

2lfJJ년대 들어 광주군은우리나라농촌지역의 도시화과정과유사한경험을하게 된다 행 

정구역은 1989년에 하남시가 신설되면서 서울특별시 경계와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인구증가 

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광주군에서도 대단위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01년 3월 21일에 시로 승격하였다. 도농복합시의 형태로 발전하면 

서 시로 승격한 것이다. 기존의 광주읍은 경안동 · 송정동 · 광남동 등으로 분리되었고， 오포 

면은 오포읍으로 승격하였다. 서울의 거대화 및 주변지역과의 도시연담돼∞I1UlDati<。미에 힘입 

어 서울 주변지역의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광주시에도 도시적 주거환경이 조성되 

었다. 인구증가와 더불아 2004년 6월 21일에는 초월면과 실촌면이 각각 초월읍과 실촌읍(현 곤 

지암읍)으로 승격하였다 여러 차례 행정구역 개편과 변화를 겪으면서 면적 축소와 함께 인구 

증가를 동시에 경험하였다 

1.광주대단지사건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을 최초의 신도시 개발로 인식하기도 한다. 중앙정부에 의해 계획적 

으로 건설된 최초의 신도시가 화성이건 성남이건 간에 성남시의 형성과 발전이 우리나라-의 

도시발달사에서 큰 획을 그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성남시의 탄생 배경은 가깝게는 ‘광주대 

단지 사업’ 이고， 멀게는 ‘모란개척사업’ 에 바탕을 둔 농촌 개척사업이라 할 수 있다 I~I 성남 

시가 탄생함으로써 굉주군 행정구역 분리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에 대 

해살펴보자. 

6 . 25전쟁이 끝나고 도시 재건에 박치를 가하던 서울시에서는 1950년대 말부터 피난민과 

도시빈민에 의한 무허가 주택이 곳곳에 증가하였다. 서울시는 무허가 주택과 불량주택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도심의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고 거주지들을 서 

울시 외곽의 국공유지에 수용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정착한 국공유지에서 주거지역은 20% 

l걷) 성남문화원 r.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1 ， 뼈1 ，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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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지나지 않을 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하였다. 또한 도심에서 쫓겨난 빈민들은 반강제적 

으로 실업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분양받은 대지를 전매히고 도심으로 제이주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도심과밀은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빈민촌이 지 

속적으로 형성되는 누적적 순환적 악순환의 도시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디 

15W년대 초반 들어 서울시가 현재의 행정구역을 획정하는 과정에서 서울 주변의 많은 지 

역이 서울에 편입되었으며 디-른 한편으로 서울의 공업 발달은 지방인구를 흡인히-기에 충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서울 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8년에 400만 명을 넘 어 

서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청계천변 · 묵섬 둔치 · 철로변 · 구릉 

지 하천변 등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변호}는 서울시 빌전의 중 

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기에 서울시에서는 15W년대에 시의 영역을 획장시키면서 도시빈 

민들을 인근 소도시로 소개統問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디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빈민의 

이전을 위하여 1SX)6년에 무허가 건물 억제 기본정책을 협의하띤서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와 

도시빈민을 분산시키기 위한 대상지역으로 광주군 중부띤 일대 약 200만 평의 부지를 극비리 

에 선정히-기에 이르렀다. 

광주대단지는 1%8년부터 서울 시내 무허가 판잣집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광주군에 위성도 

시를 조성하여 서울의 철거민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킨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조성된 것 

이다. 원래의 계획에 의하띤 위치 선정은 토지매입이 용이한 집단화된 광역지역， 토지정지작 

엠이 용이한 지역， 위성도시로서 적합한 지역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 

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후보지로 동부띤 신장리와 중부면 성님출장소 구역， 의정부시 

부근， 양주군 등지가 거론되었지만， 최종적으로 굉주군 중부면 일대 성남출장소 관할구역이 

선정되었다 1 2'JJ 그 후 정부에서는 신도시 건설을 명분으로 서울시 인구 50만 명에 대한 이주지 

역으로 굉주대단지를 건설히-기로 발표하였다 

신시가지를 조성하여 이주단지를 건설한다는 광주대단지 조성사업 계획은 발표 당시에 집 

없는 빈민들에게는 커다란 희망을 안겨 주었다 현재 성남시의 기원지에 해당히는 굉주군 중 

부면에는 1%9년 당시 2/fjJ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중 절대다수가 농민이었으며， 개발 

이전의 성남시 역시 소규모의 인구가 살고 있는 평범한 농촌이었다. 이처럼 한적한 지역에 

1%9년 5월 들어 최초의 이주 철거민 48세대 154명이 트럭에 실려 들어왔으며， 이후로도 ‘선 

입주 후 건설’ 의 무모한 이주계획 이래 철거 민들이 속속 성님으로 들어왔다. 

광주대단지 조성계획은 1970년 양택식 서울시장이 부임하면서 확정되었다. 이 계획은 예 

129) 한상진 r서울대도시권 신도시 개발의 성격」 , r사회와 역λh. 한국사회사학회 . 1992 ‘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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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채， 다음 해에 있을 선거를 의식하여 급조된 것이었다. 결국 서울시 

는 경기도 땅을 헐값에 사서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그 차익으로 광주대단지 건설비용으로 조 

달하였다. 굉주대단지 건설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자 서울에 거주히-던 판자촌 주민들 

이 광주대단지로 대이동을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광주대단지 일대는 개발붐이 일어 지가 

가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많은 수익을 낸 서울시는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시설투자로 전용할 

수 있었다 힌편 1971년 4월과 5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제시되었던 공약은 많은 빈민들을 대단 

지로 유혹하는 자극제가 되었고， 광주대단지의 인구는 폭증하였다 이와 더불어 입주민의 분 

양권을 사고파는 전입세대들의 과열전매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선거 열풍이 사라지고 광주대단지에 대한 개발붐이 가라앉은 1971년 6월 광주대단 

지 건설실적은 초라한 수준이었으며 광주군 중부면 일대에는 또 하나의 빈민촌이 만들어지 

는 꼴이 되었다. 35만 명으로 책정하였던 이주민은 11만 5，CXXl명 정도가 이주해왔으며， 토지 

매입과 택지조성의 진척상황 역시 각각 55%와 53% 밖에 미치지 못하였다. 광주대단지에서 

서울 천호동까지의 도로는 완공되었지만 광주군 내 도로포장률은 12%로 지극히 미미한 수 

준이었다. 도시형성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가동비율은 49%에 지나지 않았으며， 고 

용 인원은 3%만 달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 설립 비율도 초등학교 30%, 중학교 25%라 

는 낮은 추진률을 보였다 서울시는 수입의 원천이 되는 토지매입과 택지조성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였지만， 나머지 생활 인프라의 구축이나 주민의 고용 및 교육대책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선거가끝나자토지 투기업지들이 하나둘 떠나고， 부동산매매도한산해지면서 개발붐이 식 

기 시작하였다 상하수도와 전기시설은 고사하고 택지도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대단지 예정지 

에 쓰레기처럼 실려 온 철거민들은 논， 밭， 산비탈에 세워진 천막에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상황에서 신개발지인광주대단지 지역은 일대 흔란의 도가니였다. 천막속에 가 

수용된 철거민들의 고통 및 전입자들의 부동산 전매행위 등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 

지지 못핸 가운데， 원주민들과 전입자 사이의 갈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전매 행위를 막겠다는 명분하에 ‘전매 입주자가 전매입한 땅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땅의 불하를 취소한다’ 는 통고와 함께 불하된 토지를 기한 내 구입하지 않 

으띤 해약은 물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1971년 7월에 주민들은 ‘광주대 

단지 토지불하가격 시정대책위원회’ 를 조직하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시 당국과 경기도 

딩국에 수차 진정을 하며 때로는 산빌적인 시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명히였다. 

l쩌) 한상진 r서울대도시권 신도시 개발의 성격J ， r，사회와 역사J ，한국사회사학회， 1992 ， 73쪽 



세1징 광주시의 역시 -

그러나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 

았고， 결국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광 

주대단지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광주대단지 주 

민 3만 여명은 1971년 8월에 분양지 

무장불하 및 대지분양가격 인하， 취 

득세 · 재산세 영업세 ·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5년간 띤제， 영세민들의 

취로일선과 구호대책 등을 요구히면 

서 과격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서울 

시로부터 강제 철거를 딩하였거나 

굉주대단지의천막촌 

소게된 극빈지들로 정부의 공약 위반과 생활고를 들어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가 실 

패하자， 관용차 4대와 출장소를 불태우고 광주대단지 사무소와 성남피출소를 파괴하고 버스 

와 트럭 등을 탈취히-여 서울시청으로 향하다가 경찰기동대에 의해 해산되었다 정부의 피-행 

적인 주택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사태를 수습히-기 위해 앙택식 시장은 주민들에게 

전매 입주자의 토지불히 기격은 원 철거이주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평당 최고 2，cro원선으로 

낮춰주겠으며，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구호양곡을 방출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면 

세 혜택을 경기도 딩}국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히는 동시에 공장을 빨리 기동시켜 실엠지를 

구제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약속이 체결되어 주민들은 해산하였고， 시위 주동자 21명이 구속 

됨으로써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굉-주대단지 사건이 빌생한 후 1971년 9월 13일에 광주군 중부띤 성님-출장소기- 설치되었다. 

그 이후 급격히 팽창히는 도시규모 및 인구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비하기 위하여 

기존의 광주군 중부띤 성남출장소와 광주군 대왕면 · 돌미면 · 낙생면 전역을 통합히-여 총면 

적 128.빼를 관할히는 경기도직할 성남출장소가 새롭게 설치되었다 이후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던 광주대단지의 용지 매수 및 도시기반시설 건설사업을 경기도가 인수하고 광주대단 

지의 명칭도 성남단지로 변경하였다 1971년 10월 30일에는 건설부 고시에 의거하여， 성남출 

장소 관할지 전역과 인접한용인군 수지면의 일부 4.1k얘를포함히는지역에 대하여 장기적이 

띤서도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을 결정고시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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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굉주시의 탄생과 중심성 

성남시와 하남시가 각기 분리 독립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광주의 중심 시가지가 성남 시가 

지 및 하남 시가지와 지형적 요인에 의해 단절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지역이라 함은 시 

가지의 연속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고 도시 중심부로의 기능적 통합과 연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도시 내에 존재하는 자연적 지형지물은 산이나 고개처럼 두 지역을 갈라놓는 분 

리기능보다는 강이나 히천처럼 두 지역을 연계시키는 결합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 

다. 서울의 중앙부에는 한강이 흐르는데 이는 강남과 강북을 연계시켜주는 결합기능을 수행 

해왔다. 그러나 광주의 여건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인위적으로 도시를 만드는 경우에는 지형 

적 장애물을 무시하고 광범한 행정구역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성남시와 히남 

시는 모도시격인 광주시와는 산줄기와 고개로 시가지가 단절된 상태이다. 두 도시는 장애물 

에 가로 막힌 광주보다는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서울특별시에 더 인접하여 형성되었고， 현 

재도 서울 생활권에 포함된다. 광주와 주변 지역 간의 자연적 장애물은 시가지를 분리시키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시가지의 분리 독립은 해당 지역의 인구변동 및 생활권 형성에도 영향 

을미치게되었다 

1) 굉주의 영역과인구변화 

광주시의 인구는 거시적인 수준에서 보면 변동이 매우 큰 패턴을 나타냈는데， 1%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 급김-과 증가현상을 되풀이 하였다.1%1년의 광주 인구는 13 

만 명을 상회할 정도로 경기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해당하였다.1%3년에 

광주군의 일부 지역이 서울시로 편입됨에 따라 1%3년에는 인구가 10만 명 이하로 감소하였 

다. 면적은 대왕면을 비롯한 4개 면이 서울로 편입됨으로써 이전의 740. 1바에서 632.3knf로 축 

소되었다 

1SXi)년대는 우리니라의 도시화 수준이 그리 높았던 시기가 아니지만， 광주는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 서울과 충북 및 경상지역을 연결히는 3번 국도의 관통 등으로 인하여 서 

울의 위성도시와 같은 역할을 수행히였으며 서울 거주지들이 서울 외곽으로 주거지를 이전하 

는 과정에서 꾸준한 인구증기를 경험하였다. 광주시의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는 않 

았지만， 소폭의 증가를 보일 수 있었던 것도 이 러한 이유 때문이다. 현재 광주시에 해당히는 지 

역은 1SXi)년대만 해도 서울로부터의 접근성이 양호한 편은 아니었다 반면 당시에는 현재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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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시에 해당히는 광주군 동부띤이 서울 교외의 주거입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년 들어 광주 인구는 급격한 신장세를 나 

타내었다. 특히 1970년 들어 광주군 중부띤 수진리를 중심으로 서울로부터 이주해온 주민들 

의 정착이 본격화히면서 광주 인구는 순식간에 14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1971년에 광주군 

소속이었던 성님출장소가 독립적인 경기도 직할 성남출장소로 격상됨에 따라 인구는 다시 

큰폭으로감소하였다 동시에 면적도 이전의 632.3knfOll서 503.개바로축소되었다. 

성남출장소가 분리된 후에도 굉주군의 인구증가는 지속되었지만 모든 지역에서 인구증기

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와 1900년대는 우리니라에서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 

전됨으로써 농촌인구가 대거 도시로 이주히는 이촌향도 현상이 정점에 달한 시기이다 이는 

서울 주변의 농촌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농촌적 성격이 강한 도척면 남종면 퇴촌딴 

등지에서는 인구가 감소한 반면 서울과 인접한 동부띤 · 서부띤， 그리고 광주읍 등지에서는 

인구가 증가하였다. 광주군 동부면이 1979년에 읍으로 승격히-였고 인구증가는 더욱 빠른 속 

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1989년에 동부읍괴- 서부면을 통합하여 하남시가 신설되었다. 광주는 

다시 한 변 인구가 감소히였다. 히남시의 분리는 인구 규모를 17만 2，000명에서 7딴 7，αm명으 

로 이전 시기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뜨렸디 하님-시가 광주군으로부터 분리되어 나감으 

로써， 광주군의 면적은 503 개nr에서 현재의 431. Oknr로 감소히였다 

19SX)년대 초반에는 광주읍의 성장이 매우 두드러져 ， 19SX)년에 3만 2， 398멍이었던 것이 2CXXl 

년에는 6만 264명으로 증가하였다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시로 승격한 

2001년에 3개의 행정동(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으로 분할하였다 광주의 중심시가지를 헝성하 

고 있는 3개 동은 매년 인구증가 추세를 이어가 2007년 밀어1는 10만 명을 상회하였다. 기존의 

광주읍을 중심으로 히는 시가지의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광주에서는 남부에 위치히는 오포 

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굉주 중심 시가지는 물론 인칩히고 있는 성남의 분당 신시가지 

와도 가까운 곳에 입지하고 있으며 43번 45번 국도가 교차히논 지점으로 교통여건도 매우 

양호한 조건을 지닌다. 특히 분당 신시가지에 본격적인 입주가 마무리된 19SX)년부터 주거지 

로서 각핑을 받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시가지 개발사업이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신규의 주 

택단지를 비롯하여 시가지가 건설됨에 따라 오포면의 도시화가 진전되었다. 오포면은 2001년 

에 오포읍으로 승격하였으며 ， 2006년에 인구 5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외에도 핸 국도를 

따라 광주의 중심시가지로 연결되는 초월읍과 곤지임읍도 굉주시의 국지적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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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권의변화 

성남시와 하남시는 광주군 소속이었다가 완전히 분리 독립한 도시이다. 현재 광주시 · 성 

남시 하남시는 독자적인 행정단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대도시 서울의 위성도시， 침상도 

시의 기능을수행하고 있다. 한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울을포함한 4개 도시 간의 상호작용 

패턴은 각 도시의 기능 및 성격 변화와 맞물려 변화화고 있다 광주로부터 분리된 성남과 하 

남이 광주 또는 서울과 어떠한 상호작용패턴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영역 분리 

와 지역연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여기에서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움직임 

인 1일 인구유동을통해 광주와주변 지역 간의 생활권이 변용되어 가는모습을살펴보자. 

1일 인구유동이란 주거지 이동의 개념이 아닌 정형화되고 규칙적인 이동으로， 지역구조의 

변모와 도시시스템을 이해히는데 많은 도웅이 된다. 그 가운데에서도 통근이나 통학을 위한 

이동은 지역 간의 지배-종속관계 파악에 매우 유익한 지표이다. 지역 간에 발생히는 통행량 

은한지역에서 출발하여 다른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규모와길은개념으로파악힐 수 있다. 

성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히는 1일 유동인구는 195X)년의 23만여 명에서 2005년에는 49 

만여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광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유동인구 역시 195X)년의 2만 

4，(XX)여 명에서 2005년에는 10민-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하남시 역시 195X)년에는 3만 9，(XX)여 

명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6만 2 (xx)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성남시에서는 분당신도시의 입주 

가 거의 완료된 1995년부터 통근통학자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광주는 2뼈년 이후의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하남은 시로 승격하고 창우동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된 후인 

1995년 들어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통근통학량이 모든도시에서 증가하였음에도 3개 도시 간의 상호작용에는그리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동일 도시지역 내에서의 통근통학량을 제외한다면， 3 

개 도시 모두 서울로의 이동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현재의 광주시 경계안에서 계획적인 주거단지가 건설되기 시작한 것은 2(XX)년대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에는 계획적인 신시가지가 조성되지 않았기에 외부 지역으로부터 대규모의 

인구전입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곧 광주시 거주자들의 통근통학 패턴을 여러 지역으 

로 분잔시키지 않고 광주시 내부로 집결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였다 2(XX)년까지만 해도 통근 

통학 통행의 대부분이 광주 내부에서 이루어졌지만 2005년에는 서울이나 성남으로 유출되는 

통행량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광주에 신시가지 조성되고 성남이나 서울 등지로부터 유입 

한 인구의 대부분이 직장은그대로두고주거지만 대도시 주변 지역으로 이전히는주거지 교 

내화 과정을 거침에 따라 광주가 성남이나 서울에 종속되는 정도가 강화된 것이다. 




